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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중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
류  예  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나고야의정서와 농식품산업1)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협약’) 당

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이하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

일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

용자를 위하여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그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이하 

‘ABS’)라는 CBD협약의 3번째 목적1)을 상당히 진전시킨 조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제공국의 ABS법에 근거하여 사전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를 

받고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을 체결하여 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 (yrr1748@gmail.com). 

 1) CBD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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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식품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2) 이용으로 발생하

는 이익을 공유함에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정책과 입법 동

향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나고야의정서와 농식품산

업의 관련성을 살펴본 다음,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서두르게 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직후 연이어 공포된 

중국의 정책적 조치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전략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가입 이후 전개될 정책과 법령이 향후 우리나라 농식

품업계에 끼치게 될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1. 농식품 생명산업

  먼저 농식품과 나고야의정서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

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보호 대상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

식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다.3) 나고야의정서상

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유전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구성요소나 생화학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여러 다른 용도로 개발한 이익이 바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다.4) 여기에서의 유전자원5)이란 생물자원의 일부분으로 유전물질 중에서도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유전물질(genetic material)6)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의 정의에 근거하면, 나고야의정서와 농식품산업의 관련성을 좀 

더 알 수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농식품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동물·식물·미생물 등의 유전정보를 활용

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농식품 생명산업(life industry)7)이 나고

 2)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지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에 주로 영향을 끼칠 중국의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대한 정책과 법령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자 함. 물론 중국의 농식품이 한방약재로 사용될 경우 전통지

식과도 관련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유전자원에 관련해서만 연구하고자 함. 

 3) 나고야의정서 제3조.

 4) 박원석(2011).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pp. 600-601. 

 5) 나고야의정서 제2조.  

 6) 나고야의정서 제2조.

 7) 생명산업은 바이오산업, 생물산업, 생명공학산업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생명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도 국내외에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김연중 외(2012). 농식품 분야 생명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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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된다.8)

  농식품 생명산업은 다시 생명산업 자체와 이를 이용하여 가공한 산업, 그리고 생명

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농식품 생명산업 중

에서도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수산물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에야 비로소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 ITPGRFA와 농산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국제규범에는 나고야의정서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ITPGRFA’)

이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모든 동물, 식물, 미

생물 그리고 기타 기원의 물질이지만, ITPGRFA의 적용대상은 식량농업용 식물유전

자원이다. ITPGRFA 제2조에 따르면 식량농업용 식물유전자원이란 식량과 농업을 위

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식물로부터 발생한 모든 유전물질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ITPGRFA의 적용대상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식량농업용 식물유전자원 이용 시 어느 조약을 따라야 할지 모호하므로 그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9)  

  이에 대비하여 나고야의정서는 전문, 제4조, 제8조, 제17조 등을 통하여 다른 국제

조약 중에서도 ITPGRFA의 적용대상 중 Annex 1에 포함된 64개 작물종이 식량농업용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0) ITPGRFA에서

는 64개 식량농업용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다자체제하에서 표준물질이전계약서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를 통하여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으로서 농업용 유전자원의 원활한 접근 및 활용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바로 이 점

이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해서 PIC과 MAT을 명문화하

여 유전자원에 접근 및 활용이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함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11) 

 8) 송위진 외(2000년). 선진국 생명산업 혁신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4.

 9) 이암허브(2014). pp. 86-87.

10) Ibid.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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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과 의미

2.1.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한 이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

하고 있는 주요 제공국들과 이용국들의 비준 및 국내 입법 제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12)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할 당시에는 50개국이 비준하였지만, 2016년 9월 

현재 핀란드, 중국, 독일, 벨기에, 불가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말리, 프랑스 등이 비준

하여 85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13) 

  나고야의정서 비준국들 가운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부유국에는 중국, 인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등이 포함된다. 

비준국들 중에 선진국에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2014.5.16., 이행준수에 한정) 가운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럽 선진국들의 비준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일본,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 등 이용국과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공국은 아직 미 비준 

상태이지만, 브라질은 ABS법(안)을 이미 공포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는 

ABS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총 92개국이므로, 멕시코에서 개최될 제13차 당사

국 총회(COP 13) 전에 100여개의 국가가 의정서에 비준하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생

물다양성 보호에 있어 상당한 결실을 맺는 것이다.14) 이와 같은 추세가 의미하는 바

는 조약에 서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나고야의정서라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기속적 동의의 표시이므로 이제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정

확히 파악하고 각국의 ABS법을 이해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나고야의

정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다가는 농식품 기

업의 인지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15) 

12) 환경부 착수보고서(2016, 9).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익 공유 사례 및 영향력 분석 . p. 1.

13) CBD협약 홈페이지(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14) CBD사무총장 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발언 참고. 

(https://www.cbd.int/doc/press/2016/pr-2016-06-13-Nagoya-ratifications-en.pdf).

15) 나고야의정서 “서명”의 의의에 대해서는 CBD협약 홈페이지(https://www.cbd.int/abs/becoming-party/default.shtml) 참고. 

“Signature does not result in any positive legal obligations under the Nagoya Protocol. However, it indicates the 
signatory’s intention to take steps to express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Protocol at a later date. Signature also 
creates an obligation, in the period between signature and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to refrain in good 

faith from acts that would defeat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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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의미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3개월 후인 9월 6일 정식으로 당

사국(party)이 되었다.16) 중국은 지금까지 “선(先) 국내 입법, 후(後) 의정서 비준”이라

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중국이 국내 

입법 전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 배경과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는 아직 미완성된 조약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후속협

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후속 협상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중요한 의제

(agenda)들이 많이 남아있다. 본고는 중국이 서둘러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한 이유가 바

로 이러한 후속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

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지 않고서는 후속협상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 후속협상에서의 의제 중 하나가 이행준수에 관한 문제이다. 이행준

수의 대상, 이행준수의 방법,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

상해야할 문제들이다.17) 특히 지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에서

는 이행준수위원회의 위원선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지역별, 성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위원이 선출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아시아에 1명의 자리가 돌아오고 그 

자리는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인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격요건이 미비된 것이다. 

  또 다른 협상의제는 글로벌 다자이익공유체계에 관해서이다.18) 중국 정부와 전문

가들은 CBD협약이 발효된 이후부터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까지 PIC과 MAT없이 이용

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글로벌 다자이익공유체계에서 운영하자는 견해를 제시

해왔다.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CBD협약 발효 이후에 이용된 이익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원 이용국인 우리나라 입장

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후속협상에 대한 중국의 전략 수립과 계획은 아래에서 살펴볼 생물

유전자원 관리강화를 위한 국가업무방안(2014-2020)’에 관한 통지 에서도 잘 드러난

16) 중국환경망, 我国正式加入《名古屋遗传资源议定书》
(http://www.cenews.com.cn/xwzx2013/hjyw/201609/t20160906_808950.html).

17) 나고야의정서 제30조. UNEP/CBD/NP/COP-MOP/DEC/1/4. 20 October 2014.

18) 나고야의정서 제10조. UNEP/CBD/NP/COP-MOP/DEC/1/10. 20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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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중국의 국익을 위

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의무를 준수하는 반면 나고야의정서에서 보호해주는 권리를 최

대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3.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

3.1. 생물다양성협약차원의 ABS 정책 및 입법

  중국은 CBD 협약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하다

는 판단 하에 기본적인 보호체계는 이미 갖추고 있다.19) 2004년 이후 중국 정부가 공

포한 전국 생물자원 보호 및 이용규획 ,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 , 중국생물다양

성보호전략 및 행동계획(2011-2030) 등 일련의 정책에서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접

근 및 이익공유제도 수립이 정부의 전략적인 업무이자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기 시

작하였다. 이들 정책들은 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아니지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향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유전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법 , 야생동물보호법 , 야생식물보호조례 , 

전리법(특허법) , 목축법 , 종자법 등의 법령이 있다. 이들 법령 중에서 특히 유의

하여 할 법규는 2008년에 개정된 전리법 으로 유전자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개 조항이 추가된다.20) 동법 제5조 2항21)에서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된 유전자원을 근거로 발명 창조한 특허권은 수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목축법 과 가축짐승 유전자원 진출입 및 대외합작연구 이용

심사비준판법 에 따르면 가축짐승 유전자원보호리스트 상의 가축짐승유전자원을 외

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과 행정법규

를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명 창조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5조 2항의 위반은 전리법 실시세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거절사유

19) 류예리(2011).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3호. p. 206.

20) Jorge Cabrera Medaglia, Frederic Perron-Welch and Olivier Rukundo, OVERVIEW OF NATIONAL AND REGIONAL 

MEASUR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CISDL, July 2012, p. 29. 

http://cisdl.org/biodiversity-biosafety/public/CISDL_Overview_of_ABS_Measures_2nd_Ed.pdf

21) 전리법 제5조 제2항 对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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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효사유가 된다.

  그리고 전리법 제26조 제5항22)에서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문건에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원산지)를 설명

해야 하며 신청인이 원시적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의 취득 또는 이용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

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도 유전자원의 원시출처를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시출처를 설명할 방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어느 정

도를 설명해야 하는지, 위반했을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

지 않아 향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23) 

3.2. 나고야의정서차원의 ABS 정책 및 입법  

3.2.1. 대외합작 및 교류 중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 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직후인 2014년 10월 28일 중국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이

행법률 제정 전의 입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건(文件)”24)을 고시하였다. 바

로 대외합작 및 교류 중 생물유전자원이용 및 이익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对外合作与交流中生物遗传资源利用与惠益分享管理的通知 ) (이하,

통지 )25)이다. 

이 문건은 중국 환경보호부와 교육부, 과기부, 농업부, 임업국과 중과원(중국과학원)

이 연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이를 전달 또는 하달 받은 관련 기관과 하부기관26)에서

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통지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대외합작 및 교류

에 있어서 이익 공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지 는  6개 분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파트 첫째 줄에 유전자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

22) 전리법 제26조 제5항 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 申请人应当在专利申请文件中说明该遗传资源的直接来源和原始来源; 

申请人无法说明原始来源的, 应当陈述理由.

23) 류예리(2015).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 협정 합치성 연구”. pp. 9-10. 
24) 중국의 정책성 문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그 내용과 형식으로 봤을 때 상급부서가 명시한 하급 부서 또는 관련 

부서들에게 준수해야 할 또는 협조해야 할 내용을 하달하는 경우가 많음.

25) 이 통지 를 중국의 법령으로 오해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통지 는 환경보호부의 문건(文件)이라는 명칭으로 환경

보호부와 여러 부처가 연합하여 통지 에 명시된 관련기과 및 하급기관에 전달(하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http://www.zhb.gov.cn/gkml/hbb/bwj/201411/t20141105_291155.htm)

26) 이 통지 의 본문 상단에는 통지 내용을 하달 받는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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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중국의 생물다양성관련 정책이나 법령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정의에 대해서 

CBD 협약상의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통지 에서는 기존의 

정의 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다. 통지 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이란 “동식물과 미생물 및 그 이하의 분류단위 그리고 파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유전

기능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나아가 파생물이 생산하는 정보 자료까지 포함한다”27)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 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정의 규정에 파생물은 물론 파생물이 생산하는 

정보 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익 공유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원의 개념범위와 함께 한 가지 더 유의하여야 할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access)에 대한 의미 확대이다. 통지 에서는 유전자원의 채집, 이용, 수출행위에 대

한 규범을 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명령하고 있는바, 유전자원을 단순히 채집함에 

있어서도 규범화한다는 것은 생화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전 단계부터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법제화되

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통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공유와 기술양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장려하면서 국외 지식재산권보호를 신

청할 때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긴밀히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주목할 것은 통지 에서는 과학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중국 유전

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밝혀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제정할 

관련 법규에서 중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과학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 조차 직접출처

와 원시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규정이 마련될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유전자원을 이용한 단순 연구분야까지 엄격한 허가와 보고 

요건을 법제화하는 경우 향후 양국 간 국제통상과 관련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8)    

  나아가 통지 는 외국인(외국기관 포함)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엄격한 PIC 절차

를 거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즉 중국 내 자연서식지에서 유전자원의 효능을 연구, 개

발할 목적으로 채집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금지하며, 야외 관찰활동을 할 

27) 生物遗传资源是指具有实际或潜在价值的动植物和微生物种以及种以下的分类单位及其含有生物遗传功能的材料、衍生物及其
产生的信息资料（不包括人类遗传资源）

28) 류예리(2015). 나고야의정서 중국 대응 전략, 환경미디어 인터뷰.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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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관련 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중국정부는 각 관련 기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제공하는 유전자원의 등록 및 검사 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추적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

3.2.2. ｢생물유전자원 관리강화를 위한 국가업무방안(2014-2020년)｣에 관한 통지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12월 24일에 중국생물다양성보호국가위원회, 국가민위, 

안전부, 문화부, 위생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우정국30)에 ‘생물유전자원 관리강화

를 위한 국가업무방안(加强生物遗传资源管理国家工作方案)(2014-2020)’에 관한 통

지 (이하 ‘ 업무방안 ’)를 고시하였다. 이 문건 또한 “환경보호부 문건”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31) 중요한 내용은 통지 에 첨부된 업무방안 에서 유전자원의 보호

와 관리를 강화하고,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책임 기관

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통지 에 첨부된 업무방안 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

계에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생물유전자원

은 국가의 전략 자원임을 인지하고,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동 업무방

안 을 제정하였다고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업무방안 에서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정책과 법령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규정에 대응하는 중국의 중

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업무방안 에 따르면 중국생물다양성보호국가위원회(中国生物多样性保护国家委

员会)가 업무방안 상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하며, 세부적으로는 환경보호부가 대

부분의 업무를 주도하고 각 책임 기관과의 협력과 협조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즉 업무방안 의 특징은 각 업무방안 별로 중국 국무원 산하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분업하여 업무를 책임진다는 점이다.

29) Ibid.

30) 우정국에 통지 를 전달한 이유는 중국의 유전자원이 우편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1) 생물유전자원 관리강화를 위한 국가업무방안(2014-2020)>에 관한 통지 가 환경보호부 문건임을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음

(http://www.zhb.gov.cn/gkml/hbb/bwj/201606/t20160601_3529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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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안｣의 주요 업무내용 및 책임기관

업무 업무 내용 업무 책임기관

1 
나고야의정서 후속 
협상 연구 강화
(2014-2020)

- 나고야의정서 후속 협상에서의 국가 전략 
연구 강화
Ÿ 특히 세계다자이익공유체계, 이행준수체

계, 지역협력 등 방면   

환경보호부, 외교부, 발전개혁위, 교육부, 
과기부, 재정부, 주택건설부, 농업부, 상무
부, 위생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임업국, 중과원, 해
양국, 중의약국 등

2
ABS 국가점검기관 
설립
(2014-2020)

- 특허신청, 출판,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수
출입 등 단계에서의 ABS 국가점검기관 설립
Ÿ 기존의 유전자원 특허신청 국가검사기관 

완비 ⇾ 신청인에게 유전자원 출처공개 
요구(유전자원에  근거하여 발명 창조한  
특허신청에 대해서 법에 의거하여 심사)

Ÿ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과학연구 프
로젝트 단계에서의 국가점검기관 설립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신청 및 그 결과의 출판 단계에서 이용
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제공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 

Ÿ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수출입 검사 
단계에서의 국가검사기관 수립 ⇾ 유전
자원 수출입 신청자가 합법적인 접근 증
명 문건 제출 요구 

지식산권국, 과기부, 교육부, 해관총서, 질
검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판권국), 농업부, 
임업국, 해양국, 중의약국, 발전개혁위, 재
정부, 환경보호부, 우정국 등

3
유전자원 수출입
검험검역 능력 강화
(2014-2020)

- 유전자원 수출입 검험검역제도 수립 및 
개선

- 유전자원검험검역기술표준 및 규범 제정

질검총국, 해관총서, 환경보호부, 임업국, 
발전개혁위, 재정부, 과기부, 상무부, 
중과원, 안전부, 우정국, 농업부 등

4
ABS 법률제도 완비
(2014-2016년)

- PIC 절차 수립 
- 국제공인인증서제도 및 MAT 제정
- 모델계약서 작성

환경보호부, 교육부, 과기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임업국, 
지식산권국, 중과원, 해양국, 중의약국 등

5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조사, 목록편찬, 
DB 구축
(2014-2020)

- 각종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현황 조사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분류체계 수립
Ÿ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지식과 중의약 전

통지식에 중점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가치 평가 체계 수

립, 평가방법 및 표준 제정
- 유전자원 DB 및 관련 전통지식 전자도서관 설립 

환경보호부, 재정부, 농업부, 임업국, 
교육부, 과기부, 주택건설부, 질검총국, 
해양국, 중의약국, 지식산권국, 중과원, 
문화부, 국가민위 등 

6

ABS 
정보공유체계
(clearing House, 
CH) 수립
(2014-2020)

- CBD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의거하여 
ABSCH 수립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 교육부, 과기부, 
국가민위, 공안부, 안전부, 재정부, 국토자
원부, 주택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위, 해관총서, 공상총국, 신문출판광전
총국(판권국), 질검총국, 식품의약품감독관
리총국, 임업국, 지식산권국, 중과원, 해양
국, 우정국, 중의약국, 신화사, 인민일보사, 
광명일보사

7 
생물유전자원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2014-2020)

- 일반 국민에 대한 유전자원 보호에 대한 
지식 전파

- 과학연구원 등 전문가 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합법적 개발 이용에 대한 
교육 강화

환경보호부, 중선부(中宣部), 신화사, 인민
일보사, 광명일보사, 발전개혁위, 교육부, 
과기부, 국가민위, 공안부, 안전부, 재정부, 
국가자원부, 주택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위,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
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판권국),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임업국, 지식산권국, 중과원, 
해양국, 우정국, 중의약국 

자료: 필자 정리32)  



세계농업 제194호 | 19

  업무방안 에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제1업무는 나고야의정서의 후속협상에서 중국의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다자이익공유체계, 이행준수체계, 지역협력 등 분야에서 국가 전략에 대

한 연구를 심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다자이익공유체계, 이행준수체계, 지

역협력33) 이들 분야는 나고야의정서 규정 중에서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이

고,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이다.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정식

으로 당사국이 된 만큼 이들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업무는 ABS 국가점검기관을 설립하여 특허신청,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수출

입 단계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협상에서 점검기관(checkpoint)의 역할과 범위를 두고 선진

국과 개도국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34) 선진국들은 점검기관의 역할을 최대한 줄

이자는 입장이었고, 개도국들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청을 점검기관으

로 두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점검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며, 어느 단계에서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

리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이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2업무의 내용이 특허신청, 출

판,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수출입 등 단계에서의 ABS 국가점검기관을 설립하겠다

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보고서 출판 단계에서도 점검하겠다는 것은 향후 중국 정부

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제3업무는 유전자원의 수출입에 대한 검사(检验)와 검역(检疫) 능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유전자원 검사 검역에 대한 기술표준 및 규범을 제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업무는 중국의 유전자원이 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 검사와 검역

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중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식품 등의 중국 

수출 시, 유전자원 이용 여부를 검사하고 검역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사 검역 강화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업무들은 모두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업무인 법제 업무는 다른 업무들과 달리 2016년까지 업무를 완수하도록 

32) 필자는 업무방안 이 향후 중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중국의 원문을 정확히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음.

33) 나고야의정서 제11조.

34) 박원석,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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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업무방안 에 따르면 올해, 2016년 말까지는 나고야의정서 이

행입법이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 제19조에서 MAT을 위한 분야별 

또는 교차 분야별 모델계약서(model contractual clauses)를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

고 있는 만큼 중국도 2016년까지는 MAT의 모델계약서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제5업무는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지식과 중의약 전통지식에 중점을 두어 분류체계

를 수립하고, 나아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평가

방법 및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한방기술을 중국과 공유하

고 있으므로 이미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

해 왔다. 나고야의정서상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전통지식이 아니라 첫

째,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어야 하고, 둘째,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Local 

Communities, ILC)가 보유하여야 하며, 셋째, 그 ILC는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35) 우리나

라가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한방기술이 중국의 현존하고 있는 ILC가 보유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시점도 따져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

으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 

  제6업무는 중국이 ABSCH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ABSCH는 CBD협약 제18조 제3

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이다.36) 즉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2항에 따

르면 ABS 관련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등을 ABSCH에 공개하여야 한

다.37) 이와 같은 정보공개 의무를 원활히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이 국내적으

로 ABS 관련 정책이나 법령을 공개하는 국내용 ABSCH를 수립하면 된다. 일부 국가

에서는 CBD 정보공유체계에 ABS에 대한 정보공유를 함께 하는 국가도 있고, 분리하

여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제7업무는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역량 강화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38) COP-MOP 1

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

다.39)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중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익 공유 없이 

선진국으로부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특히 책임지는 기관을 중

35) 나고야의정서 제5조 2항과 제7조.

36) 나고야의정서 제14조.

37) 류예리(2015).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37권 1호. pp. 192-193. UNEP/CBD/NP/COP-MOP/DEC/1/2. 20 October 2014.

38) 나고야의정서 제22조. 

39) UNEP/CBD/NP/COP-MOP/DEC/1/8. 20 October 2014와 UNEP/CBD/NP/COP-MOP/DEC/1/9. 20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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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영 신문사들이 주도하도록 한 것을 보면 신문을 포함한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2.3.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법률 개정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즉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목축법(畜牧法) 과 

종자법(种子法)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4월 24일에 개정된 

목축법 제2장 제16조40)에 따르면 해외로 수출 또는 국내에서 외국기관, 개인과 합

작하여 목축유전자원 보호목록상의 목축유전자원을 연구 및 이용하는 경우 성급 인

민정부 목축수의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가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목축수의행정주관부서의 심사와 허가(审核)

를 거쳐 국무원 목축수의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1월 4일에 개정된 종자법 제2장 제8조에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

는 천연 종질자원에 대한 채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과학연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채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원 등 주관부서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41) 주목

해야 할 조항은 바로 동법 제11조인데 2004년 공포된 구 종자법 제10조를 보완한 

조항이다. 동 조항에서는 먼저 국가가 종질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므로 어떠한 기관 

및 개인이 해외로 종질자원을 제공하거나 해외기구, 개인과 종질자원을 합작하여 연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 주관부서에 신청하

여야 하며, 국가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농

업, 임업 주관부서가 심사 허가를 거쳐 국무원의 농업, 임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한다.42) 

  즉 신 종자법 에서 보완된 내용은 국가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

여야 한다는 내용과 심사 보고 및 허가 절차를 2단계로 추가했다는 점이다. 신 종자

법 제11조의 추가 및 보완된 내용은 개정 목축법 제16조와의 내용과 구성 측면에

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

40) 목축법 第十六条 向境外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应当向省级人民政
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同时提出国家共享惠益的方案；受理申请的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经审核，报国务院
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批准.

41) 신 종자법 제8조. 国家依法保护种质资源，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和破坏种质资源.

禁止采集或者采伐国家重点保护的天然种质资源。因科研等特殊情况需要采集或者采伐的，应当经国务.  

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农业、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

42) 신 종자법 제11조. 第十一条国家对种质资源享有主权，任何单位和个人向境外提供种质资源，或者与境外机构、个人开展合
作研究利用种质资源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林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国家共享惠益的方案；受
理申请的农业、林业主管部门经审核，报国务院农业、林业主管部门批准(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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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정된 중국의 법령에서는 국가의 이익 공유를 강화하고, 외국기관과의 합작을 통

한 유전자원 연구를 엄격히 심사 및 허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4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관리조례 입법 예정

(1)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관리조례 입법 절차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관리조례(生物遗传资源获
取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2016년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43) 먼저 조례 의 법적 지

위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行政法规)의 형태로 제정된다. 중국의 입법제도가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서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행정법규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

는 법률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의 행정법규는 국

무원에서 제정하는 법규이므로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령은 입법법 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등은 환경보호법규 제정 절차판법(环境保护法制定程序办法) (이하에서는 ‘절차

판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인 조례 도 환경보호에 관한 

행정법규로서 절차판법 에 근거하여 제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조례 는 절차판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연구, 논증 및 초안 작성이 필요한 법규로서 제9조에 따르면 환경

법규 초안 작업 책임부서는 입법업무자, 실무가와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입법 초안 작

업을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제10조에 따르면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조사연구

를 심도 있게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이나 조직 및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절차에 따라 환경보호부는 2015년 2월 처음으로 조례 초안 작업

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관리에 대한 기초작업을 수립하였

다.44) 이에 따라 2015년 9월 23일 환경보호부는 국무원법제실, 발전개혁위, 중과원 등 

관련 부처와 조사연구팀을 조직하여 운남성에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입법연구모임

을 개최하였다. 이 조사연구팀의 활동 및 목적은 첫째,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이

용 및 유실 현황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둘째, 현재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방면의 정책과 법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조례 초안 작업을 위

한 연구 및 논증하는 것이다.45)

43) 중국 국무원 2015년 입법 계획(http://www.dejiang.gov.cn/art/2015/9/4/art_461_11326.html).

44) 강서성 신농촌 건걸 홈페이지(http://www.jxagriec.gov.cn/b_include/xncdetail.asp?fileclass=P&ID=17234). 

45) 환경보호부 조례 조사연구팀 식물원 조사연구(http://www.xtbg.ac.cn/xwzx/zhxw/201509/t20150926_4431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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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관리조례 예상 내용

  조례 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 정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물

론 생명산업분야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두 개의 통

지 , 특히 두 번째 통지 에 부록된 업무방안 의 내용과 중국 전문가들의 발표 

및 저서를 통해 조례 의 구성과 내용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례｣의 구성 및 내용46)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본 장은 입법목적, 적용범위, 권리귀속, 기본원칙, 능력건설, 과학연구와 홍보, 
기획과 계획, 생물 유전자원 조사와 리스트, 생물 유전자원 보호, 관리체계, 
국가협조기구, 자문기구와 집행기구, 성급기구설치 등 방면이 포함

제2장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본 장은 중국 주체 학술 목적의 접근, 중국 주체 상업 목적의 접근, 중국 주체 
접근 목적의 전환, 외국 주체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 신청자료, 전문가 평의, 
신청 등록, 공고와 이의제기, 감시와 심사·비준, 간이절차 등 방면의 규정이 포함

제3장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익 
공유

본 장은 주로 접근과 이익 공유 지침과 시범계약, 접근과 이익 공유 계약의 열람, 
이익 공유 주체, 국가가 당연히 얻어야 할 이익, 이익 관련자가 당연히 얻어야 할 
이익 등 방면의 내용이 포함

제4장
유전자원 감독 
관리

본 장은 주로 중국내 운송 검역, 입국 심사·비준, 출국단계, 접근과 이익 공유 
증명서, 감시와 추적 등 방면의 내용이 포함

제5장 법률책임 법률책임

제6장 부칙 부칙

자료: 필자 정리.47)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 의 구성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

인다.48) 이 법안의 구성은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에 따라 제1장에서는 총칙, 제2장에서

는 접근, 제3장에서는 이익 공유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내용은 바로 제4장의 수출입관리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중국이 

공포한 통지 들을 통해서 예상된 사항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행정법규에 명시될 

경우 우리의 농식품의 중국 진입을 방해하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외에서 유전자원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검사와 검역이 엄격해질 것이며, 반

대로 중국 내에서 유전자원을 반출할 경우에도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할 것이므로 이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6) 薛达元,·秦天宝·蔡蕾(2012). 遗传资源相关传统知识获取与惠益分享制度研究. 중국환경과학출판사. p. 193.

47) Ibid의 내용을 필자가 표로 정리함.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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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 및 시사점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2010년부터 중국의 ABS 관련 정책 및 입법적 조치에 대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다. 눈에 띄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의 채택(2010), 나고야의

정서의 발효(2014), 그리고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2016)을 기준점으로 중국의 대

응 조치가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응 방식은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긴 하지만, 조만간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이 공포될 경우 얼마

나 더 획기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것인지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BD협약 차원에서의 ABS 관련 정책과 법령이 있고, 특히  

전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 출처 공개 문제를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의 

동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직접출처는 물론 원시출처까지 적

시하여야 한다.  

  둘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직후 중국은 두 개의 정책성 문건을 공포한다. 두 개

의 문건 모두 통지 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을 제정하

기 전 단계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를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공포된 2개의 통지 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향

후 조례 로 제정될 것이기에 통지 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입장이 “先 나고야의정서 비준, 後 국내입법” 으

로 바뀐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당사국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한 

중국 정부가 해외 다국적기업과 과학연구교육기관이 중국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및 이용을 하면서도 중국과 이익을 공유한 사례는 없다고 보

고 이로 인한 손해가 중국의 국가이익은 물론 국가안전까지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

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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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및 식품분야 대응방안 *
박  원  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나고야의정서의 탄생 배경49)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1)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대한민국 평창에서 발효한 나고야의

정서2)는 외국의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버섯이나 곰팡이를 이용하여 의

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국과 그 이익을 

공유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3) 이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외국의 식물종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종자

를 개발한 경우에도 이익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 (wspark66@cau.ac.kr). 

 1)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었는데, 동 협약은 1992년 6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됨.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하였고, 2016년 10월 현재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가

입하고 있음.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 외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세 번째 목적으로 채택하여 협약 제15조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협상 및 채택의 근거조항으로 이용되었음. 

 2)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임.

 3) 나고야의정서 조문별 해석은 IUCN. 2012.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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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기타 기원의 물질(버섯, 곰팡이 등)이므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ITPGRFA) 의 적용대상도 포함된다.4)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식량 농업용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상호의존성과 식량안보라는 특성을 인정하여 특별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나고야의정서 제4.4조는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하고 배치되지 

않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의정서는 특별 문

서에 의해 그리고 그 목적상 적용되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해당 특별 문서의 당사

국 또는 당사국들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ITPGRFA) 등과 같이 이미 접근 및 이익

공유를 마련한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특별문서로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그러나 ITPGRFA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식량농업용유전자원이 아니

라 ITPGRFA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부속서에 기재된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이하 MLS) 64개 작물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나아가 동 64개 작물을 육종, 연

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으로 

평가될 만큼 적용범위, 효력발생 시기, 이익공유 대상국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의 정의,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설립체계 등에 관해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5) 이러한 의정서상의 의무이행 범위의 불확실성은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과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의 제정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에 

접근과 이익공유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나

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의 접근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

당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6) 

 4) ITPGRFA 제2조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이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유전물질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5)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쟁점 및 체결배경에 대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제13집제

4호), 2011;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고려법학(제68호, 2013. 3); 박원석, “EU ABS법률 입법동향

과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2013. 6); IUCN,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ring", 2012(version 3.0, 이하 IUCN Guidebook) 참조함.

 6) 의정서의 구체적 적용대상의 범위, 사전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와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의 적용시기, 접근 방법 및 절차의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위기상황 발생 시 병원균 접근의 완화

된 기준 및 간소화된 절차 부여여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인정여부, 국내책임기관의 범위 및 역할, 

유전자원 이용 정보공유센터(ABS Clearing House, 이하 ABSCH)의 설치 및 기능, 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의 역할, 유전자

원 이용을 감시하기 위한 점검기관(checkpoints) 설치의 강제성, 점검기관의 범위 및 기능, 유전자원 출처공개 여부, MA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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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이외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적용범위 등을 

분석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

의 범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식품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한다.  

2.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범위

  나고야의정서의 탄생은 그 母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인한다. 즉 1993년 12월

29일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

한 재원 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use)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

게 공유하는 것이다”7)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제15조는 모든 당사국에게 자

국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자원에 대해 주권을 인정하고,8) 그 생물자원의 이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나9) 세부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의정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협약이 발효한 지 17년이 지난 2010년에야 드

디어 마련한 것이다. 즉, 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할 때 그 보유국

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

자는 협상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어느 마을에 아토피에 유용한 식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약

회사가 이 식물을 분석하여 아토피에 효과적인 성분을 발견하여 약품을 만들었다면 

그 약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식물이 취득된 국가에 일종의 로열티를 지

불하여야 한다는 조약이다. 실제로 남아공의 코이산(Koi-San)족은 사냥을 떠날 때 허

포함될 내용의 범위 및 이행방안 등이 포함됨.

 7) 협약 제1조. 

 8) 협약 제15.1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고 규정 국제조약에서는 최초로 각 국의 생물자

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함.

 9) 협약 제15.7조는 “각 체약당사국은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다고 규정하여 이익공유 의무와 동시에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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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달래기 위해 후디아(Hudia)라는 선인장과 식물뿌리를 휴대하였다. 이러한 정보

를 취득한 제약 또는 식품회사가 후디아 성분을 분석하여 다이어트 약품을 만들었고  

남아공에 그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서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강식품업계 등 생물유전자원을 분석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사전에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익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

산지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을 받았는지, 이익의 공유방법

이나 절차 등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을 규정한 계약

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10) 또한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

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정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도 공유의무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11) 그러나 모든 전통지식이 아니라 생물유전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PLC)12)가 보유

하고 있는 전통지식에 한정된다. 이러한 전통지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한

방전통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흑사병과 같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신종플루의 유일한 치료약인 타미플루는 로슈사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

겨 주었다. 그러나 타미플루는 중국 운남성에서 해열제로 사용된 팔각이라는 식물을 

분석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타미플루 제조사는 의정서가 타결하기 전에 팔각식물을 

이용하여 그 이익을 독차지하였지만 이제는 중국과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 위한 이익

10) 나고야의정서 제17조(점검기관의 기능 및 역할) 참조.

11) 나고야의정서 제5조 및 제7조.

12)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는 토착지역민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나, 제12차 당사국총회는(COP 12)는 유엔토착민문제상설포럼(UNPFII)의 권고에 따라 후속 협상자료 및 정보자료는 ILC 용어 

대신 IPLC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제9차 협약 제8(j)조 전통지식작업반은 나고야의정서 후속 협상자료 및 정보자료에

도 동 IPLC 용어를 사용할 것을 COP/MOP 2에 요청하는 권고문을 채택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ILC 대신 IPLC 사용함. 다

만, 동 권고문 주석(footnote)에 “IPLC”라는 용어 대신 “IPLC”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IPLC” 용어와 관련된 당사국

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후속적 합의, 후속적 관행, 문맥, 특별한 의미로도 이용될 수 없다는 COP 12 결정

문을 붙이는 조건으로 IPLC 용어 사용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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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의정서의 핵심쟁점은 의정서의 적용대상으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지지 않는 파생물도 의정서의 적용대상인지, 의정서 

발효 전 취득된 유전자원의 적용여부, 의정서 발효 전 취득된 유전자원을 계속하여 

또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여부, 접근방법 및 접근절차의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위기상황 발생 시 병원균 접근의 완화된 기준 및 간소화된 절차 

부여여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인정여부, 국내책임기관의 범

위 및 역할, 유전자원 이용 정보공유센터(CHM)의 설치 및 기능, 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의 역할, 유전자원 이용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기관(checkpoints) 설치의 강제성, 감

시기관의 범위 및 기능, 유전자원 출처공개 여부, 상호합의조건(MAT)에 포함될 내용

의 범위 및 이행방안 등이다. 

2.1.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 제3조(적용범위)는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

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에 적용된다”13)라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범위는 그 母조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제15조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적용대상은 유전자원이고, 시간적으로는 협약이 발효

한 1993년 12월 29일 이후 취득한 유전자원이며, 장소적으로는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

가 행사되는 영역에 한정되며, 이익공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유전자원을 자국의 자

연서식처에 보유하는 원산지국임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간에도 많은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라는 국제조약상의 의무는 시간적으로 의정서가 

발효한 2014년 10월 12일 이후에 적용된다.14) 즉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에는 구체적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의 범위 확정, PIC과 MAT 체결의 적용시기, 

접근 방법 및 절차의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이행법률 제정, 위기상

 13) 나고야의정서 제3조.

 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는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 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1969 조약법

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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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공국 이용국

pre-CBD 취득 유전자원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Ÿ PIC 권한 없음
Ÿ 국내법(접근관련)에서 제외

Ÿ 이행준수의무 없음
Ÿ 이행준수의무에서 제외 시 향후 실효적 집행 의문
Ÿ 선택: 자발적 이익공유 장려

CBD 발효 후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 취득한 유전자원

제공국 ABS법에 
따라 취득한 
현지외(ex situ) 
유전자원

Ÿ MAT에 따라 이행
Ÿ MAT이 없거나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불확실성
Ÿ 선택: 원산지국의 PIC /MAT 재취득 

Ÿ 협약 제5.1조와 VCLT 제28조에 따라 원산지국과 
이익공유 필요성 높음

Ÿ MAT 없는 경우 취득 필요성
Ÿ 이행준수의무에서 제외 시 향후 실효적 집행 의문

제공국 ABS법에 따
라 취득되지 아니한 
ex situ 유전자원

*PIC/MAT 권한 없음
Ÿ 원산지국과 이익공유
Ÿ MAT 없는 경우 취득 필요성
Ÿ 이행준수의무에서 제외 시 향후 실효적 집행 의문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취득한 유전자원

현지내/현지외(ex 
situ/in situ)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모두 적용대상

자료: 2012 유럽연합 ABS법 연구보고서.

황 발생 시 병원균 접근의 완화된 기준 및 간소화된 절차 부여 여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 이용허가를 담당하는 국내책임기관의 지

정 및 역할, 유전자원 이용 정보공유센터(ABS Clearing House, 이하 ABSCH)의 설치 및 

기능, 유전자원 이용을 감시하기 위한 점검기관(checkpoints) 설치 및 기능, 유전자원 

출처공개 여부, MAT에 포함될 내용의 범위 및 이행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17년 전 생

물다양성협약에서 이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의무는 원칙적으로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럽연합의 ABS이행법률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5.7조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

익공유를 요구하는 당사국은 이와 관련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협약 제15.5조15)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주

권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86개 비준국 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취득한 유전자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국가는 유럽연합 ABS 법률(2014 Access and 

 1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당사자의 사전통보승인를 받

는 경우에 한함. 협약 제15.5조. 따라서 유럽연합은 ABS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달리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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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haring Regulation, 이하 EU ABS Regulation)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

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모두 접근시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ABS이행법(2015 EU ABS Implementation Act)과 2016 지

침안내서(Guidance on the EU ABS Regulatio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산업계 

등 이용자가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제공국이 접

근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법률을 마련한 경우에는 제공국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ABS 요건에 따른 PIC과 

MAT 체결을 보장하는 문서를 확인하고, 동 문서의 적법성에 대한 확신적 판단을 하

고, 이러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2.2. 나고야의정서상 이익 공유의 대상범위  

  의정서 제5조는 “협약 제15조 3항과 7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적인 응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제공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

익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6) 따라서 이익공유는 유전자원

의 이용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응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그 대상이 된

다. 그러나 이익공유 대상의 범위는 유전자원에 한정되지 않고 일부 파생물의 이용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나고야의정서는 협상과정에서 이익공유의 대상에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파생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익공유를 허용하기 위해 제2조에 “유전자

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다. 동 정

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구성성분 뿐만 아니라 생화

학적 구성요소(biochemical composition), 즉 파생물을 연구·개발하여 여러 다른 용도로 

응용 및 상업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뱀에서 만들어진 뱀독, 조개의 대사 

 16) 나고야의정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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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으로 만들어진 조개껍질, 그리고 라텍스 등이 파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용어의 사용)는 ‘파생물(derivatives)’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의 유전적 발현(genetic expression) 또는 대사작용(metabolism)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성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

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서 제2조 정의조항 외에 그 

어디에도 ‘파생물(derivatives)’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아 그 적용성이 명확하지 않지

만, 의정서 본문에 ‘유전자원의 이용’ 또는 ‘그 이용’ 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파

생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모두 의정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3. 나고야의정서상 이익 공유의 대상 국가

  이용자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어느 나라와 이익공유를 하는가

는 의정서상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의정서  

제5.1조는 “협약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

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전자원 원산지국이 이익공유의 대상국임을 

규정하고 있다.17) 따라서 이용자는 외국의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 가공품을 수입하

는 경우에 그 원산지를 확인하고, 수출업자가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전통보승

인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2016년 10월 현재 유럽

연합 28개 회원국들은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PIC)과 이익공유계약

(MAT) 체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제공되는 유전자원이 유럽産이 

아니라 사전통보승인과 이익공유계약을 요구하는 남미나 아프리카産 유전자원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업자로부터 PIC과 MAT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본문에는 ‘유전자원 원산지국’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협약 제2

조는 ‘유전자원 원산지국’이란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in-situ conditions)에서 보유하

고 있는 국가”18)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지 내 상태’란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은 여러 나

17) 의정서 제5.1조. 이는 협약 제15.3조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에 의거하여 만들어짐.

18) 협약 제2조,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means the country which possess those genetic resources in 
in-situ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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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쑥’을 자국의 자연서식처에 보유

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원 원산지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국이 되기 위해서

는 해당 유전자원을 자국의 자연서식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논이나 밭 등 인

공서식지(artificial habitats)에 보유하는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식량농업용 유전자원을 논이나 밭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원

산지국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협약 제2조는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에는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

위환경에 존재하는 것”19)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은 

두 경우에 가능하다. 먼저, 자국의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을 보

유하는(possess) 국가이다. 둘째, 유전자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 즉 사육종 또는 배

양종(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의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

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을 보유하는 국가이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이라 함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을 말한다.20) 다시 

말해, 사육종 또는 배양종이란 고유의 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종을 국내

로 들여와 토착화 또는 인위적으로 배양된 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4. 장소적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이 소재하는 장소적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

니하고 의정서 제3조에서 “협약 제15조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유전자원”이라고 모호

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는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

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만 주권적 권리 행사를 인정하여, 국가이원지역, 즉 공해, 남극

조약의 적용범위에 소재하는 유전자원, 심해저 등에 소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3. 나고야의정서와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관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기타 기원의 물질(버섯, 곰팡이 등)이므로, ITPGRFA의 적용대상인 식량농업용

19) 협약 제2조. 

2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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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도 나고

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나고야의정서는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의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식량안보21)라는 

특성을 인정하여 ITPGRFA 부속서에 수록된 MLS 64개 작물을 육종, 연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22) 그러나 ITPGRFA의 적

용대상이 되는 모든 식량농업용유전자원이 아니라 ITPGRFA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부속서에 기재된 다자체제(MLS) 64개 작물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뿐만 아니라 동 64개 작물을 육종, 연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이익

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2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의 이익공유 적용범위 비교 

구분

적용대상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 모든 유전자원 및 일부 파생물

적용제외

비식량농업용 목적(예; 화학적, 

약학적 및 기타 비식량과 사료 산업적 

이용 목적)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즉, 인위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목적
ITPGRFA의 연구, 육종 및 교육용 

연구 및 보전인 경우에 한정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다자체제(MLS)

적용대상
Annex 1 64개 작물종 협상 중(의정서 제10조)

현지외(ex-situ)

유전자원
적용대상(CGIAR 소재 식물유전자원)

취득시기에 따라 다름

Ÿ pre-CBD: 적용제외

Ÿ CBD-NP: 불명확(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 높음) 

Ÿ post-NP: 모두 적용

파생물 원칙적 제외 대부분 포함(인위적 생성 파생물 제외)

3.1. ITPGRFA에 따른 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조건 

  나고야의정서는 전문, 제4조 등을 통하여 하여 ITPGRFA의 적용대상 중 Annex 1에 

포함된 64개 작물종이 식량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21) 식물이나 동물 육종의 또 다른 특성은 유전자원 연구/개발의 최종상품이 여전히 유전자원이라는 것임. 따라서 식량농업용식물

유전자원은 다른 유전자원과는 다른 ABS규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2) 나고야의정서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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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승인(PIC), 상호동의조건(MAT)을 명문화하여 유전자원에 접근 및 활용이 양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함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

원 국제조약에서는 64개의 식량농업유전자원에 대해 다자체제하에서 표준물질이전

계약서(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를 통하여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양자적 접근 및 이익공유절차를 면제하

고 있다. 

  그러나 MLS 64개 작물종이 나고야의정서상의 양자적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ITPGRFA 제12.3조상의 8개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첫째 요건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연구, 육종 및 교육을 위한 이용과 보존의 목적을 위

해서만(solely) 접근이 제공되어야 하며, 화학적, 약학적 및 기타 비식량과 사료 산업

적 이용을 포함(include)하여서는 아니 된다.23) 따라서 MLS를 통해 취득한 PGRFA를 

식량농업용이 아닌 제초제나 의약품, 사료 또는 관상용 등 추가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어 원산지국과 양자적 PIC과 MAT을 체결하여야 한

다. 그러나 MLS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PGRFA 자체가 아니라 그 이용 용도이다.24) 

나아가 ITPGRFA 제12.3조 제2문은 “다용도 농작물(식량 및 비식량)의 경우에는 식량

안보에 대한 이들의 중요성이 다자체제에의 포함 여부 및 접근의 신속성의 허용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식량농업용 이외 비식량 목적 등 다른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자적 PIC과 MAT 체결을 허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25)   

  둘째, 다자체제로부터 유전자원을 수령한 자는 수령된 그 자체의 형태로는 식량농

업식물유전자원이나 이들의 유전적 부분 또는 구성성분에 대한 접근의 신속성

(facilitated access)을 제한하는 어떠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26) 

23) ITPGRFA, 제12.3(a)조. 해당 PGRFA의 수령자가 직접 경작(cultivation)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지만, 조약의 목적과 제공기관이 확립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 ICUN, Explanatory Guide to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 102, 2005. 

24) ICUN, Explanatory Guide to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 102, 

2005. 

25) 이 외에 신속한 접근, 추적 불필요성, 무상분양 또는 최소행정비용 요건 등 있음. 개별 추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

로는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이하 MTA)을 통해 이전되므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모든 

이용 가능한 패스포트데이터와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타 부수적이고 공개적인 서술정보는 해당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과 더불

어 제공되어야 함. ITPGRFA, 제12.3(b)와 (c)조. 

26) ITPGRFA, 제12.3(d)조. 동 조항은 ITPGRF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을 야기한 조항 중의 하나로 인정됨. ICUN, 

Explanatory Guide to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 1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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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때의 접근 신속성 의무는 식량 및 농업 목적의 연구, 육종 그리고 교육을 위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27) 그러나 PGRFA를 MLS로부터 취득한 이용자는 “수령한 형태

(in the form received)”의 PGRFA에 대한 어떠한 특허권, 육종가의 권리, 영업비밀 등 어

떠한 유형의 지적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접근 촉진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문장구조 그대로 해석

하는 경우 모든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의 신속성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만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인다.28)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많으며 이는 각 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PGRFA와 유전물질에 대한 정의는 ITPGRFA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유전적 부분

(genetic parts) 또는 구성요소(components)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된 PGRFA에서 발견되는 세포질(genes) 또는 구성요소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29)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경우 MLS로부터 수령된 유전물질뿐만 아니라 세포질 또

는 그 부분 또한 수령된 형태로는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

온다.30) 따라서 ‘취득된 형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취득된 형태(in the form received)’ 그대로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31) 그러나 ‘취득된 형태’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즉 세포질의 분리, 비변형 세포질을 새로운 신품종이나 신물질(construct)에 추가하는 

것 등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에 논쟁이 있다. 기본적으로 개별 당사국의 

지적재산권체제에 의해 결정된다.32) 

  셋째,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관련 국제협정과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는 공지공유영역

(public domain)33)에 있고 당사국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PGRFA만이 MLS의 적용대상

27) Id. 

28) Id.

29) Id.

30) Id, at 106.

31) 농부들에 의해 개발 중인 물질을 포함하여 개발 중에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개발기간 동안에는 개발자의 

재량임. ITPGRFA, 제12.3(e)조.

32) 선진국은 동 조약의 채택 당시 동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의 지적재산권법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ICUN, 

Explanatory Guide to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 106, 2005.  

3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적재산권·유전자원·전통지식·전승문화에 관한 정부가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WIPO IGC)는  지적재산권, 유전

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 관련 핵심용어집에서 “공지공유영역”이란 특정 작품이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데 어떤 법적 제한이 없는 것을 의미함. 미국 Black's Law Dictionary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이나 창작품의 총체라고 정의함.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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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요건에 따라 명백하다. 넷째, 다자체제 하에서 접근되고 보존된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은 본 조약의 조건 하에서 동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수령자에 의해 다자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있는 기타 조항

들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당사국들은 현지 내 조건(in situ conditions)에서 발견된 식량

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국내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구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법에 따라 MLS PGRFA의 접근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율을 허용한다.

3.2. ITPGRFA 부속서 64개 작물종 외 PGRFA 

  ITPGRFA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는 64개 작물 이외 다른 PGRFA(이하 non-Annex 

PGRF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이

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또는 ITPGRFA 당사국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접근 및 이

익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PIC과 MAT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ITPGRFA 당사국

들 중 유럽연합 회원국, 즉 네덜란드나 독일은 자국의 국내종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non-Annex 1 작물종에 대해서도 sMTA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작물종에 대해서는 

sMTA 자체가 나고야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조건에 해당하므로 나고야의정서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이하 CGIAR)의 회원 연구소인 16개 국제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 이하 IARC)34)나 ITPGRFA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른 국제기관으로부

터 sMTA에 따라 취득한 non-Annex PGRFA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non-Annex PGRFA를 취득하는 이용자는 향후 추가적인 입

증이나 이용의 적법성 등을 위해서도 sMTA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ITPGRFA 비당사국의 PGRFA 

  국제조약상의 의무는 해당 국제조약의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나고야의정

지적재산권이 공지공유영역에 위반에 재한 책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함. Black's Law Dictionary, 

p.1027(8th ed.,2005). 저작권가 인접권리와 관련하여 공지공유영역은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 없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특허권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재산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  

생각 그리고 혁신을 의미함.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입법 또는 요건 채택하고 있음(WIPO/GRTKF/IC/30/INF/7). 

34)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에 있는 국제농업연구센터(IARCs)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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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사국이지만 ITPGRFA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PGRFA는 모두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다. 2016년 10월 현재 ITPGRFA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다. 특

히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공, 태국, 베트남, 몽골, 이스라엘과  러시아, 카자크스

탄 등 다수의 동유럽국가, 그리고 선진국으로서는 뉴질랜드가 비당사국이다.35) 따라

서 이들 국가의 PGRFA는 Annex 64개 작물종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다.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2016년 9월 28일 미국 상원이 

ITPGRFA 비준을 동의함에 따라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당사국이 될 

전망이다.36) 미국은 세계 최대의 PGRFA 종자보관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PGRFA 활용에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급부로서 미국도 이미 

ITPGRFA MLS에 보관된 150만 종의 PGRFA를 활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4. 나고야의정서와 UPOV협약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이하 UPOV협약)은 나고야의정서 제.4.4조에서 인정하는 특별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

고야의정서 제4.3조는 “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 문서들과 상호보완적인 방

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한, 위 국제 문서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하는 유용하고 관련성 있는 작업이나 

관행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하여야 한다”37)라고 규정한다. 이는 UPOV협약과 같은 다

른 국제적 문서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

서 당사국이면서 UPOV협약 당사국들 간에는 여전히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일정 부분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제4.1조는 “의정서의 조항들

은 기존의 국제협약에서 유래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

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의정서와 다른 국제 문서들 간의 상하관계 창설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UPOV협약 당사국 사이

에는 UPOV협약이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UPOV협약 제

15조, 일명 육성자권리의 예외조항(Breeders' Exemptions)과 관련해서다. 

35) ITPGRFA 비당사국 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fao.org/plant-treaty/countries/membership) 참조.

36) (http://www.fao.org/plant-treaty/news/detail-events/en/c/442440/) 참조.

37) 나고야의정서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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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대응 절차(유전자원 출처 : 원산지국)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회(2014).

그림 2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Flowchart(유전자원 출처 : 중간상인 or 연구기관)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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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OV협약 제15조는 제14조에 규정된 육성자권리38)의 강제적 예외사항으로 (1) 사

적이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2) 실험목적의 행위, 그리고 (3) 타 품종 육성 

목적의 행위, 그리고 제14조(5)항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성된 타 품종에 관

한 제14조(1)항 내지 (4)항의 행위는 육성자 권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39) 따

라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UPOV 당사국들 간에는 특히 제15.1(c)조

에 따라 “타 품종 육성이 목적”인 경우 육성자의 허락 없이 생산 또는 증식, 번식 목

적의 조제,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여타 방법의 유통, 수출, 수입, 상기 사항을 목적

으로 한 비축 등이 허용된다. 나아가 제14.5조에 따라 육성가는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또는 기타 특정 품종”이 아닌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하는데 육성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UPOV 당사국의 물질로서 식물육종가 권리체제의 보호를 받는 물질에 대한 사용관

행에 따르면, UPOV 당사국은 PGRFA를 추가적인 육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호

품종의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40) 만약 제한을 두는 것은 UPOV협약 제

15조 상의 육종가 면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UPOV 제15조는 추가적 육종이나 신품

종 발견이나 개발을 위해 보호품종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POV PGRFA와 나고야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PGRFA 원산지국은 CBD협약 제2조 원산지국의 정의에 따라 해당 

PGRFA를 자연서식처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UPOV PGRFA는 자연서식처(natural 

habitat)가 아닌 인공서식처(밭이나 논 등)에 보유하기 때문에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보호품종의 소유권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

으며, 주권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보호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자연서식처 존재성,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여부, ITPGRFA 당사국 여부, 

ITPGRFA Annex 1 64개종 해당성 여부, GMO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자연서식

38) 제14조(육성자권리의 범위)

    (1) [종자에 관한 행위]

       (a)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품종의 종자에 관한 다음의 행위에는 육성자의 허락이 요구:

           1) 생산 또는 증식, 2) 번식 목적의 조제, 3) 판매의 제공, 4) 판매 또는 여타 방법의 유통, 5) 수출, 6) 수입, 7) 제1호 

내지 6)호를 목적으로 한 비축

       (b) 육성자는 허락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둘 수 있음.

39) UPOV협약 제15.1조. 제15.2조는 [선택적 예외]로서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 당사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육

성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어떠한 품종에 관하여 농민이 보호품종 또는 제14조(5)항(a)의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품종을 자신의 토지에 재배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의 토지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성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함.

40) Guidance on the EU ABS Regulatio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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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존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나고야의정서상의 원산지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생물다양성협약은 자국의 자연서식처가 아닌, 개인이 인위적으

로 개발하여 ex-situ 종자은행이나 인위적 서식처에 보관하고 있는 PGRFA에 대해서까

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ABS 이행법률의 제정으로 식량농업용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유전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동의조건(MAT)이

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

을 요구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ITPGRFA 그리고 UPOV협약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대

하여 농식품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41)

  첫째,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의 64개 작물종의 용도, 즉 육종, 연구, 또는 교육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4.4조에 따라 PGRFA 

중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무 적용 제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식물유전

자원은 Annex 1 64개작물종에 대해 육종, 연구, 교육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ITPGRFA 제15조에 따라 CGIAR 소속의 16개 국제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PGRFA의 유전자원에 대한 점검신

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 동 센터들에 보관되고 있는 PGRFA는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Annex 64개 작물종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 큰 이점이 있다. 

  셋째, 2016년 10월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産 유전자원(PGRFA 포함)에 대

한 자유로운 이용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럽産 유전자원의 적극적인 대체성 등을 홍

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 PGRFA에 대한 접근의 엄격성이 강화되어 국가 간 쟁탈전이 

발생하는 경우 유럽의 ABS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2014 ABS 규

정이나 2015 시행령 그리고 2016 안내서는 유럽산 PGRFA에 대한 회원국의 생물자원 

주권행사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1) 유럽연합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종자·식품산업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정책수립의 애로사항은 식물육종의 경우 유전자원 연구/개발

의 최종상품이 여전히 유전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은 다른 유전자원과는 다른 ABS규칙을 

적용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함. 2016 지침안내서(Guidance on the EU ABS Regulatio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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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Crops) 한글작물명 속명(Genus) 비고(Observation)

Breadfruit 빵나무 Artocarpus Breadfruit only

Asparagus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Oat 귀리 Avena  
Beet 사탕무우 Beta  

Brassica complex 배추과 Brassica et al. 

Genera included are: Brassica, Armoracia, Barbarea, 
Camelina, Crambe, Diplotaxis, Eruca, Isatis,Lepidium, 
Raphanobrassica, Raphanus, Rorippa, and Sinapis. This 
comprises oilseed and vegetable crops such as cabbage, 
apeseed, mustard, cress, rocket, radish, and turnip. The 
species Lepidium meyenii (maca) is excluded.

Pigeon Pea 비둘기콩 Cajanus  
Chickpea 병아리콩 Cicer  
Citrus 귤속 Citrus Genera Poncirus and Fortunella are included as root stock.

Coconut 코코넛 Cocos  
Major aroids 토란 등

Colocasia, 
Xanthosoma

Major aroids include taro, cocoyam, dasheen and 
tannia.

Carrot 당근 Daucus  
Yams 얌 Dioscorea  
Finger Millet 손가락조 Eleusine  
Strawberry 딸기 Fragaria  
Sunflower 해바라기 Helianthus  
Barley 보리 Hordeum  
Sweet Potato 고구마 Ipomoea  
Grass pea 그래스피 Lathyrus  
Lentil 렌틸콩 Lens  
Apple 사과 Malus  
Cassava 카사바 Manihot Manihot esculenta only.

Banana/ Plantain 바나나 Musa Except Musa textilis.

Rice 벼 Oryza  
Pearl Millet 진주조 Pennisetum  
Beans 강남콩 Phaseolus Except Phaseolus polyanthus.

Pea 완두 Pisum  
Rye 호밀 Secale  
Potato 감자 Solanum Section tuberosa included, except Solanum phureja.

Eggplant 가지 Solanum Section melongena included.

Sorghum 수수 Sorghum  
Triticale 트리트케일 Triticosecale  

부록: ITPGRFA 다자체제가 적용되는 유전자원 작물 범위

(식량작물 35종 및 사료작물 29종 등)

표 1  식량작물(Food Crops, 35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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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Crops) 한글작물명 속명(Genus) 비고(Observation)

Wheat 밀 Triticum et al. Including Agropyron, Elymus, and Secale.

Faba Bean / Vetch 잠두 Vicia  
Cowpea et al. 동부 등 Vigna  
Maize 옥수수 Zea

Excluding Zea perennis, Zea diploperennis, and Zea 
luxurians.

속명(Genera) 한글작물명 종명(Species)

Andropogon 쇠풀속 gayanus

Agropyron 개밀속 cristatum, desertorum

Agrostis 겨이삭속 stolonifera, tenuis

Alopecurus 둑새풀속 pratensis

Arrhenatherum 리본그래스 elatius

Dactylis 오리새 glomerata

Festuca 김의털속 arundinacea, gigantea, heterophylla, ovina, pratensis, rubra

Lolium 독보리속 hybridum, multiflorum, perenne, rigidum, temulentum

Phalaris 갈풀속 aquatica, arundinacea

Phleum 산조아재비속 pratense

Poa 포아풀속 alpina, annua, pratensis

Tripsacum laxum

표 2  사료작물(Forages, 29작물) 

속명(Genera) 한글작물명 명(Species)

Astragalus 황기속(자운영) chinensis, cicer, arenarius

Canavalia 작두콩 ensiformis

Coronilla varia

Hedysarum 묏황기속 coronarium

Lathyrus 연리초속 cicera, ciliolatus, hirsutus, ochrus, odoratus, sativus

Lespedeza 싸리 cuneata, striata, stipulacea

Lotus 벌노랑이 corniculatus, subbiflorus, uliginosus

Lupinus 루핀 albus, angustifolius, luteus

Medicago 알팔파 arborea, falcata, sativa, scutellata, rigidula, truncatula

Melilotus 전동싸리 albus, officinalis

Onobrychis viciifolia

Ornithopus sativus

Prosopis affinis, alba, chilensis, nigra, pallida

Pueraria 칡속 phaseoloides

Trifolium 토끼풀
alexandrinum, alpestre, ambiguum, angustifolium, arvense, agrocicerum, 
hybridum, incarnatum, pratense, repens, resupinatum, rueppellianum, 
semipilosum, subterraneum, vesiculosum

표 3  화본과 사료(Grass Forag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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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에 있는 국제농업연구센터(IARCs)

①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Agricultural Tropical, CIAT; 콜롬비아의 

Cali 소재), ②국제산림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인도네시

아의 Bogor 소재), ③국제옥수수·밀개량연구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Mejoramiento de 

Maizy Trigo, CIMMYT; 멕시코의 Mexico City 소재), ④국제감자연구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la Papa, CIP; 페루의 Lima 소재), ⑤국제건조지역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ICARDA; 시리아의 Aleppo 소재), ⑥국제수

중생물자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iving Aquatic Resources Management, ICLARM; 

말레이시아의 Penang 소재), ⑦국제임업연구소(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ICRAF; 케냐의 Nairobi 소재), ⑧국제반건조농업연구소(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 ICRISAT; 인도의 Patancheru 소재), ⑨국제식량

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미국의 Washington DC 소재), 

⑩국제열대농업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IITA; 나이지리아의 

Ibadan 소재), ⑪국제생물자원연구소 (International Live- stock Research Institute, ILRI; 케냐

의 Nairobi 소재), ⑫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Inter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Institute, 

IPGRI; 이탈리아의 Rome 소재), ⑬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필리핀의 Los Banos 소재), ⑭국제국가농업연구지원기관(International Service for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SNAR; 네덜란드의 Hague 소재), ⑮국제수역경영연구소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MI; 스리랑카의 Colombo 소재), 서부아프리카

미작개발협회(West Africa Rice Development Association, WARDA; Cte d'Ivoire의 Bouak 소재) 

등42)이 있으며, 16개의 국제농업연구센터 중 12개 센터는 총 3,000종이 넘는 약 50만개 

이상의 생식질 수집을 보유하고 있음. 

42) (http://www.cgiar.org/ researc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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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라면산업 동향과 

우리나라의 라면산업 *
이  정  근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

1. 세계 라면산업43) 

1.1. 세계 라면산업의 역사

  1958년 8월 25일은 인스턴트 라면이 세상에 처음 출시된 날이다. 세계 최초의 라

면을 개발한 사람은 일본 닛신(日清)식품의 故안도 모모후쿠 회장(安藤百福, 

1910~2007)이다. 안도 회장이 개발한 ‘치킨라면’은 라면 역사상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으로 기록되며, 당시 메밀국수나 우동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출시된 고가의 

제품이었다. 

  당시 안도 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을 개발했다. 안도 회장은 우연히 찾아간 

식당에서 밀가루 반죽을 입힌 어묵을 기름에 튀기는 것을 보고, 밀가루 면을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라면개발의 시초가 되었다. 면을 기름에 튀

기면 면의 수분이 없어져 건조해지고, 이 면에 물을 부으면 수분이 빠진 자리에 다시 

물이 채워져 면이 풀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이후 닛신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속에서 다양한 맛의 라면 수백 종을 잇따라 

  * (seev@nongshim.com).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58 | 2016. 10.

출시하면서 라면을 일본인의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1971

년에는 ‘컵누들’이라는 세계 최초 컵라면을 개발하여 라면의 취식 편의성과 대중화를 

이뤘으며, 2005년에는 우주식 라면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일본의 여러 업체가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

으로 현지에서 라면업체가 생겨나는 등 라면은 지구촌 먹거리로 부상했다.  

  인스턴트 라면의 탄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한 한 끼 식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식생활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라면에 대해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을 수 있다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주

면 그 무엇도 가르쳐줄 필요 없이 평생 먹을 수 있다”고 평할 만큼, 라면이 인류 식생

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당시 삼양식품 창업주 故전중윤 회장이 일본 묘조(明星)

식품으로부터 라면기계를 들여와 생산한 ‘삼양라면’이 최초의 한국라면으로 기록된다.

1.2. 세계 라면시장의 규모

  세계라면협회(WINA, 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라면 소비량은 약 977억 개로 전년대비 약 61억 개가 감소했다. 

이는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주요 라면시장에서 라면소비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또한 2013년 이후 라면을 대체할 여러 종류의 가정 간편식, 편의식 등이 등

장함에 따라 라면수요가 점차 줄어든 영향도 있다. 그러나 연간 977억 개의 라면

이 소비된다는 것은 지구촌 인구 70억 명 모두가 연간 14봉지의 라면을 먹은 것

과도 같으며, 그 자체로도 라면은 여전히 세계 식품시장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15년 중국의 라면소비량

은 약 404억 개로 한국의 연간 라면소비량 37억 개의 11배에 달한다. 13억이 넘는 인

구를 자랑하는 만큼 라면 소비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소비량을 자랑한다. 

  라면소비량 2위는 인도네시아로 연간 132억 개의 라면을 소비한다. 일본은 55억 개

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37억 개의 라면을 소비하며 미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하지만 

라면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1인당 라면 소비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2.8개로, 공동 2위인 베

트남과 인도네시아(51.9개)보다 훨씬 많다. 이는 라면에 대한 한국인들의 특별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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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보여주고 있는 통계이다.

  세계 라면 소비량이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미 세계시장에서 안정적인 소

비를 보이고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 있어 향후 급격한 감소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라면은 간편식이라는 특장점을 지닌 현대식품으로, 라면에 견줄 만한 인스

턴트 식품이 없을 정도로 확고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라면소비는 꾸

준히 이어질 것이다. 또한 여러 업체들의 다양한 라면 개발로 새로운 라면시장이 열

리고 있는 만큼 향후 세계 라면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세계 라면 소비량 추이 (2011~2015, 세계라면협회)

            자료 : 세계라면협회.

표 1  2015년 세계 라면소비량 상위 국가

구분 국가명 소비량

1 중국 404억 개

2 인도네시아 132억 개

3 일본  55억 개

4 베트남  48억 개

5 미국  42억 개

6 대한민국  37억 개

7 필리핀  35억 개

8 인도  33억 개

9 태국  30억 개

10 브라질  23억 개

               자료: 세계라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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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계 라면시장의 트렌드

  세계 최대 라면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라면의 발상지인 일본, 세계의 라면 브랜드들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등 주요 라면 소비국들은 각각의 시장 트렌드를 형성

하며 라면산업을 키워가고 있다. 

1.3.1. 중국

  라면소비량에 있어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중국은 그 양만큼이나 여러 라면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신라면 격인 ‘홍소우육면’으로 유명한 ‘캉스푸

(康师傅)’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퉁이(统一), 진마이랑(今麦郎), 바이샹(白象) 등의 

업체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캉스푸는 매년 다양한 제품으로 중국 라면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캉스푸를 비롯한 4개 메이저 회사가 중국 라면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 또한 최근 라면 소비량이 주춤한 가운데, 각 기업들의 다양한 맛 개발과 기능

성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면류의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일반 라

면보다 가격이 높은 라면들이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프

리미엄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쇠고기 맛 베이스 라면을 선호하는 편이며, 매운맛과 해산물맛도 

인기를 얻고 있다. 캉스푸는 최근 용기면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쇠고기, 

매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맛을 가진 신제품을 출시했다.

1.3.2. 일본

  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일본은 오랜 기간 라면시장을 형성해오면서 성숙기에 접어

들었다. 소비 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제조업체들은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저

칼로리, 식물성유 등 영양을 강화한 제품, 원재료를 강조한 제품, 채소나 드레싱 등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라면 등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출시되고 있다. 일본 인스

턴트 라면시장은 우리나라(2조원)의 3.5배인 약 7조원 규모이다. 

  일본 라면시장은 컵누들로 유명한 닛신식품이 라면업계를 선도하는 가운데 토요수

산, 산요식품, 묘조식품, 에이스쿡 등 여러 제조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닛

신의 컵누들은 세계 최초 용기면으로, 일본 라면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컵누들은 

2016년 3월, 누적판매량 400억 개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은 주로 간장소스, 미소된장 등의 맛을 선호한다고 조사됐다. 봉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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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경우 미소된장과 소금 맛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용기면은 야키소바와 돈코츠 맛 

타입이 인기를 끌었다. 간장과 미소는 일본의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로, 한

국과 달리 일본라면의 맛 베이스로 널리 쓰이고 있다.

1.3.3. 미국

  라면은 면과 젓가락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인 멜팅 팟(Melting Pot)이자 글로벌 기

업들의 진출지로 불리며 일찌감치 일본과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라면수출이 이루어졌

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일본의 토요수산, 닛신식품, 우리나라의 농심 등이 치열한 경

쟁을 벌이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라면시장은 일본의 토요수산이 ‘마루짱(Maruchan)’이라는 대표 제품을 앞세워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컵누들의 닛신식품과 신라면의 농심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국업체 비중이 미미해 라면제조 강자인 

일본 기업들과 한국의 농심이 라면시장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미국 내 일본 제품은 현지인을 겨냥하여 맵지 않은 저가제품이 주를 이룬다. 토요

수산이나 닛신의 경우 해산물, 치킨 등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을 주로 출시하고 있

다. 반면, 한국제품은 농심의 신라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매운맛과 고급라면

이라는 강점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 중이다. 신라면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트렌드로 전체적인 라면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지만, 요리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을 기반으로 여전히 인스턴트 식품시장에서 라면

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라면산업

2.1.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시작

  우리나라에 라면을 처음 들여 온 회사는 삼양식품이다. 모두가 굶주렸던 1960년대

에 故전중윤 회장이 값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택

한 것이 라면이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80%를 넘는 전통적인 농업 국

가이자 식량자급률은 60%에 불과했다. 또한 전후 베이비붐으로 매년 40여만 명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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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부양인구가 생겨나고 있었으나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인 100달러에도 미

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생산시설이나 노하우가 없었던 전윤중 회장은 일본의 묘조식품으로부터 기술을 전

수 받아 1963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선보이게 된다. 

  당시 전 회장이 일본에서 들여온 라면은 면발에 각종 양념이 섞여 있고 닭고기 맛

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 첫 출시 당시 라면은 낯선 이름으로 옷감이나 실, 플라스

틱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또한 끓여먹는 방법 생소하여 삼양식품의 모든 직원과 가족

들이 극장, 공원을 돌며 무료 시식행사를 벌여야 했다.

  그 이후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라면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

다. 농심의 전신인 롯데공업주식회사는 1965년 ‘롯데라면’을 출시하면서 라면시장에 

진출했다. 삼양라면과 롯데라면을 비롯해, ‘풍년라면’(풍년식품), ‘닭표라면’(신한제분), 

‘해표라면’(동방유량), ‘아리랑라면’(풍국제면), ‘해피라면’, ‘스타라면’ 등 8개 제품이 시

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삼양식품이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나머지 업체가 대동소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러한 구도는 1969년 삼양과 농심만이 살아남아 두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체제로 재편

되었다.

2.2. 우리나라 라면시장의 규모 

  우리나라 라면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조 16억 원의 규모를 기록했다. 라면소

비의 정체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시장규모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3년 사상 

최초로 2조 원대를 돌파한 이후 2014년 주춤하다 지난해 다시 2조 원대를 회복했다. 

앞서 설명했듯, 연간 소비량은 세계라면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약 37억 개, 세계 6위

며, 1인당 연간 라면소비량은 72.8개로 세계 1위다.

  최근 우리나라 라면시장이 2조원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굵은 면발과 중화

풍 라면의 인기’이다. 특히, 농심 짜왕을 비롯해 농심 맛짬뽕, 오뚜기 진짬뽕 등의 제

품이 이 같은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답보상태였던 우리나라 라면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면발 혁신 트렌드는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지난해 창립 50

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것으로 농심 짜왕을 비롯해 최근 라면업체가 출시한 

신제품 대부분에 적용되면서 단숨에 시장 중심에 서게 됐다. 스프 경쟁을 넘어 면발 

시대를 선언한 농심의 선택이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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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라면시장 규모

       자료: 식품유통연감(2011~2015).

표 2  2014-2015년 국내 라면시장 매출 상위 제품

2014년 2015년

순위 제품명 순위 제품명

1 신라면_봉지_농심 1 신라면_봉지_농심

2 짜파게티_봉지_농심 2 안성탕면_봉지_농심 

3 안성탕면_봉지_농심 3 짜파게티_봉지_농심

4 너구리(얼큰)_봉지_농심 4 짜왕_봉지_농심

5 삼양라면_봉지_삼양 5 너구리(얼큰)_봉지_농심

6 육개장사발면_용기_농심 6 삼양라면_봉지_삼양

7 진라면매운맛_봉지_오뚜기 7 진라면매운맛_봉지_오뚜기

8 신라면컵_용기_농심 8 육개장사발면_용기_농심

9 불닭볶음면_봉지_삼양 9 신라면컵_용기_농심

10 팔도비빔면_봉지_팔도 10 진라면순한맛_봉지_오뚜기

  주: 제품 매출액 기준임.

자료: 닐슨코리아.

2.3. 시대별 주요 시장 트렌드 

  우리나라 라면시장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트렌드를 형성해왔다. 

초창기 닭고기 국물부터 최근 중화풍 라면, 부대찌개 라면 열풍까지, 다양한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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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경쟁하고 진화하며 시대별 라면 특징을 만들어냈다. 

  1960년대는 라면이 처음 판매된 시대이다. 1963년 삼양식품이 ‘삼양라면’을 출시했

고, 1965년 농심(당시 롯데공업주식회사)이 ‘롯데라면’을 출시했다. 혼분식 장려정책으

로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표라면’ ‘닭표라면’ 등 경쟁 제품들도 쏟아졌다. 이 

당시 라면들은 지금은 생소한 닭고기 육수로 만든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라면시장은 성장기에 접어든다. 농심은 1970년 국내 

최초로 ‘짜장면’을 인스턴트화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는 짜파게티의 시초로 국내 첫 

짜장라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975년에는 농심의 히트작 ‘농심라면’이 출시됐다. 

삼양라면에 이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제품이 바로 ‘농심라면’인데, 특히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새마을운동 등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농촌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기였는데, 이 농심라면이 그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잘 파

고들었다. 이 제품의 인기로 농심은 1978년 회사명을 지금의 ‘농심(農心)’으로 바꾸고 

라면시장 경쟁에 불을 붙였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맞았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

울올림픽은 눈부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시

기, 라면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심은 라면의 맛과 품질은 ‘스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안성에 스프 전문공장을 세웠다. 당시 라면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여

론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라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질적 성장을 추구했다. 이 

안성공장 덕분에 82년 너구리를 비롯해 육개장사발면(82), 안성탕면(83), 짜파게티(84), 

신라면(86) 등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히트작들이 탄생했다.

  팔도(당시 한국야쿠르트) 역시 ‘팔도비빔면’(1984년)과 ‘도시락’(1986년), 오뚜기는 ‘진

라면’(1988년) 등을 출시하는 등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들을 잇

따라 출시했다. 또한 빙그레도 라면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스테디셀러인 너구리, 육개장사발면, 안성탕면, 

짜파게티를 앞세워 1985년 3월, 라면시장에서 1위의 자리에 올라선다. 1985년 3월 라

면시장 점유율은 농심 40.4%, 삼양식품 39.6%, 한국야쿠르트 13.5% 등을 기록했다. 이

듬해인 1986년 농심은 한국의 매운 맛을 대표하는 ‘신라면’을 출시, 2위와의 간격을 

더욱 넓히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리고 1988년 ‘사리곰탕면’

을 출시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유명 히트작 라인업을 완성하게 

된다. 1988년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5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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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에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용기면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경기장에서 농심 ‘육개장사발면’을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비

춰지면서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개장사발면은 용기면의 대중화를 이

끈 제품으로 현재까지 용기면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1989년에는 우지파동이 일어

나, 라면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1990년대는 라면제품이 다양화되고 라면업체들의 해외진출로 전체 라면시장이 도

약하는 시기였다. 농심은 오징어짬뽕(92), 생생우동(95), 신라면컵(97) 및 신라면큰사발

(98) 등 인기제품들을 출시해 업계 1위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 라면은 1997년 IMF 외

환위기를 맞아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경기침체에도 한국 

라면시장은 오히려 더 성장했다.

  농심은 1988년 시장점유율 50%를 돌파한 이후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

며 독보적인 1위의 자리를 수성했다. 그 뒤를 삼양식품과 빙그레, 오뚜기, 한국야쿠르

트(팔도)가 따르고 있었다. 빙그레는 1997년 최초로 MSG를 첨가하지 않은 ‘뉴면’을 출

시, 또한 건강을 화두로 ‘매운콩라면’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 나가려 했

지만, 2003년 결국 라면시장에서 철수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본격적인 라면 수출이 시작됐다. 특히 농심은 1990년대에 중국 상

하이와 칭다오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선양과 미국 LA에 공장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에 이른다. 

  삼양식품과 팔도도 해외진출에 나섰다. 특히 팔도가 1986년에 출시한 ‘도시락’은 부

산항을 드나들던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러시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97년 팔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업소를 개설한 이후 러시아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

다. 팔도는 1999년 모스크바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했으며, 2005년에는 라면공장을 설

립하여 현지 생산 분을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은 1990

년대 후반 200억 원대에서 최근 2,000억 원대로 급증했으며, 도시락은 올해 출시 30년

을 맞아 누적매출 2조원을 넘어섰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라면시장은 고급화, 건강지향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농심은 

무파마탕면(01)과 채식주의순(04) 등을 출시하면서 재료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7년과 2008년에 농심은 기존 라면과 차별화한 웰

빙면류 전문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부산에 녹산공장을 준공했다. 녹산공장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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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라면시장 1등 기업을 넘어 글로벌 웰빙면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작용

하고 있다. 

  농심 녹산공장은 우리나라 전통면류를 현대화, 산업화하여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녹산공장에서는 둥지냉면(08), 후루룩국수(08), 쌀

국수 뚝배기(09) 등 다양한 건면 제품이 출시됐으며, 라면의 질적 향상과 카테고리 확

대를 가져왔다. 농심 쌀국수 제품들은 국내 쌀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0년을 넘어서며 농심은 우리나라 라면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2012년 여수엑스

포를 맞아 농심은 신라면블랙컵, 메밀온소바, 즉석곰탕 등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용

기면을 개발하여 이목을 끌었다. 또한 2011년 출시된 프리미엄라면 ‘신라면블랙’은 

세계 30여 국에서 신라면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으며 식품한류의 주역으로 자리 잡

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블랙’ 이외에도 풀무원이 건강한 라면을 표방하며 출시한 ‘자연은 맛

있다’가 프리미엄라면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삼양식품도 ‘호면당’, ‘호해면’, ‘차오차이’, 

‘게살야채탕면’ ‘큰특면’, ‘돈사골탕면’ 등의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한 바 있다. 

  2011년 후반에는 팔도 꼬꼬면, 삼양식품 나가사키짬뽕, 오뚜기 기스면 등 하얀국물 

라면이 인기를 끌었으나 2012년 이후 급속하게 퇴조했다. 그 배경에는 신라면, 안성

탕면 등 전통의 빨간국물 라면들의 인기회복과 경기불황에 매운맛 라면을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가 있었다.

  2013년에는 농심이 식품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미국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며, 미국 전역 4,000여 곳의 월마트 매장에 라면을 직접 공급하게 됐

다. 유럽에서도 영국 모리슨, 스위스 미그로스 등 메이저 유통업체와 잇따른 입점계

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행보를 더욱 활발히 했다.

  또한 2013년에는 ‘모디슈머(modify와 consumer의 합성어로,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개발한 방식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라는 새로운 소비계

층의 등장으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열풍이 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3년 

라면시장은 1963년 국내에 라면이 처음 소개된 이후 정확히 50년 만에 2조원을 넘어

서며, 약 2조 100억 원의 규모를 형성했다.

  농심은 2015년, 창립 50주년 기념 제품으로 우육탕면과 짜왕, 맛짬뽕을 잇따라 히

트시키며 라면시장에 ‘굵은 면발’ 트렌드를 주도했다. 다양한 국물의 맛과 타입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면의 식감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농심의 선택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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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소비자의 기호와 세계적인 라면 개발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 2조 원대

에 머물고 있는 국내 라면시장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

다. 이에 농심 짜왕, 오뚜기 진짬뽕 등의 중화요리풍 라면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신제품의 출시로 맛과 품질이 업그레이드되며 라면시장에서도 가치소비 트

렌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즉,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

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보였다.

2.4. 해외 수출 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라면 총 수출액은 1

억 2,300만 달러(약 1,376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대비 18.3% 늘어난 수

치이며, 수량으로 계산하면 3만 3,300톤으로 지난해 2만 5,700톤보다 29.5%가 

늘어났다.

  수출 국가로는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올 상반기 중국 라면 수출액은 2,350

만 달러였으며, 뒤를 이어 미국이 1,810만 달러, 일본이 920만 달러, 대만이 830만 달

러이다. 또한 전년 동기간 대비 수출액이 가장 늘어난 국가는 말레이시아(95.4%)와 싱

가포르(52.3%)였고, 중국도 48.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41.0%)와 미국

(39.0%), 베트남(32.5%)도 각각 수출량이 증가했다. 

  특히, 농심은 올 상반기 해외에서 전년대비 13% 증가한 약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

는데, 이는 신라면의 성장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신라면은 중

국에서만 전년대비 16.6% 증가한 1억 2,602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양식품도 국내에서 주춤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수출전선

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6년 상반기 삼양식품의 해외시장 라면 매출은 약 300억 원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불닭볶음면의 매출이 약 140억 원

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불닭볶음면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상반기에 이미 작년 한 해 수출액을 넘어섰다.

표 3  한국 라면 연간 수출액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억 1300만 달러 2억 800만 달러 2억 1,879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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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근 라면시장 동향(2015-2016) 

(1) 굵은 면발 트렌드

  2015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농심은 연초부터 면발 중심의 트렌드를 선점하고, 신시

장 개척에 나섰다. 우육탕면을 시작으로 짜왕, 맛짬뽕 등 굵은 면발을 경쟁력으로 삼아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된 대다수의 신제품들이 굵은 면발인 점을 감안

하면, 농심이 개발한 굵은 면발 시리즈의 성공은 라면시장에서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업체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제품을 잇따라 출시

하며 소비자 입맛을 공략했다. 농심 짜왕을 비롯해 농심 맛짬뽕, 오뚜기 진짬뽕, 팔도 

팔도짜장면 등 올해 신제품은 새로운 면발과 풍성한 건더기, 액상스프 등 제품 품질

을 차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이상의 더 큰 만족감을 충족시켰다.

(2) 중화풍 라면 인기

  최근 우리나라 라면시장의 트렌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화풍 라면 열풍’이다. 

그 시작은 2015년 4월 농심이 출시한 ‘짜왕’이다. 짜왕은 3mm의 굵고 탱탱한 면발에 

다시마 분말을 더해 쫄깃한 식감은 물론이고 중국요리점 간짜장의 맛을 그대로 구현

했다. 짜왕은 출시와 동시에 시장에서 큰 호평을 얻으며, 중화풍 라면 경쟁을 촉발하

는 계기가 됐다. 

  짜왕이 큰 인기를 얻자 오뚜기는 ‘진짜장’을, 팔도는 이연복 셰프를 앞세워 ‘팔도짜

장면’을, 삼양식품은 ‘갓짜장’을 각각 선보이며 짜장라면 경쟁에 뛰어들었다. 라면업

계는 중화요리용 팬인 웍(wok)의 원리를 이용한 최신 공법으로 색다른 불 맛을 구현

해냈고, 이는 기존 라면과 다른 독특한 풍미를 선사했다.

  짜장라면으로 시작된 중화풍 라면 열풍은 가을로 접어들며 짬뽕라면 경쟁으로 이

어졌다. 첫 포문은 오뚜기가 10월 출시한 ‘진짬뽕’에 이어 농심과 팔도는 각각 ‘맛짬

뽕’과 ‘불짬뽕’을 출시하며 짬뽕라면 경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출시된 짜장과 짬뽕라면 신제품들은 실제 짜장면과 짬뽕 못지않은 맛과 품

질로 라면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요리 못지않은 짜장과 

짬뽕라면은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낸 프리미엄라면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과감히 지갑을 여는 ‘포미(For me)족’까지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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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라면 국내외 매출

1986년(출시) 1992년 1996년 2003년

   30억 원 1,000억 원 2,200억 원 4,400억 원

2008년 2009년 2013년 2015년

5,600억 원 6,200억 원 6,800억 원 6,850억 원

      자료: 농심 데이터베이스

그림 3  신라면 가격 변화 (서울 시내버스 요금과 비교)

                                                                                     단위: 원

(3) ‘농심 신라면’누적매출 10조원 돌파 

  2015년 라면시장 1등 브랜드인 농심 ‘신라면’의 누적매출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986

년 10월에 출시되어 올해로 30년이 된 장수브랜드 신라면이 2015년 말 기준으로 누적

매출 1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5년 신라면의 국내외 매출은 6,850억 원으로, 누적매

출 10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단일 브랜드로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의 일이다. 

  신라면 누적매출은 상위 5개의 국내 식품기업의 총 연매출(2014년 기준, 11조 6,000

억 원)에 육박한다. 신라면의 국내 매출은 연간 4,500억 원 수준으로, 약 2조원인 국내 

라면시장의 1/4을 차지한다. 한국인이 1년에 소비하는 평균 72.8개의 라면 중 18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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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인 셈이다. 신라면의 국내외 누적 판매량은 약 280억 개로, 면을 모두 이으면 

둘레가 약 4만 km인 지구를 3만 5,00 번 휘감을 수 있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5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길이(14억 km, 한 봉지 당 면 길이 50m)가 된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은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다. 식품한

류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신라면은 어느덧 사나이 울리는 라면에서 세계인을 울리

는 글로벌 라면으로 성장했다. 이미 해외교포들이나 관광객들 사이에서 신라면은 ‘식

품업계의 반도체’로 불리며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해외 각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제품이자 국내 못지않은 인기를 

외국에서도 누린다는 뜻이다. 

(4) 부대찌개라면의 인기

  2016년 들어 라면시장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부대찌개 라

면 열풍’으로, 하반기 주요 라면업체들의 신제품 대부분이 ‘부대찌개’에 포커스가 맞

춰 출시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을 알린 것은 농심이 2016년 8월 1일 출시한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이다. 농심은 2011년 국내 판매를 중단한 보글보글 찌개면에 대한 소비자의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선보였다. 농심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

는 부대찌개 음식점이 사골육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스프에 사골성분을 더

해 더 깊고 진한 국물 맛을 구현해냈다. 또한 원물을 그대로 건조해 가공한 소시지와 

햄, 어묵, 김치, 파, 고추 등 건더기스프를 풍성하게 넣어 씹는 식감은 물론 보는 재미

까지 더했다. 농심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은 출시된 이후 한 달간 약 50억 원이 판매되

면서 라면시장 10위권으로 단숨에 올라섰다.

  농심의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이 인기를 끌자 오뚜기와 팔도도 부대찌개라면을 선보

이며 라면시장은 지난해 중화요리에 이어 부대찌개라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오

뚜기 부대찌개라면은 사골육수로 맛을 냈지만 농심과 달리 분말스프, 건더기스프 외

에 시중 부대찌개 맛을 그대로 담은 별첨 액상스프를 추가했다는 게 차별 포인트이다.

팔도 또한 '부대찌개라면' 제품으로 경쟁에 참여했다. 이 제품은 아예 분말스프를 없

애고 건더기스프와 액상스프를 바탕으로 향미유 스프를 별도 첨가했다. 핵심은 고춧

가루와 마늘, 양파 등을 저온에서 숙성한 양념장 스프이다. 부대찌개 고유의 맛은 향

미유 안에 담았다.



세계농업 제194호 | 71

3. 요약 및 결론

  2016년은 라면이 세상에 출시된 지 58년째가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에 라면이 등장

한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라면은 ‘세계의 음식을 바꾼 20세기 굴지의 발명’으로

도 불리며 지구촌 식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 일본을 비롯한 한국, 중국, 미국 등 주요 라면소비국가들의 소비정체가 

이어지며 세계 라면 소비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연간 977억 개의 단일 식품 소비량

을 자랑하는 세계 라면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라면제조업체들은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시장 규모를 확

대하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주요 라면업체들은 

건강지향적이며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라면의 패러

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편하지만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그리고 

건강까지 고려한 라면 개발로 라면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 라면시장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라면소비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

의 다양한 연구개발로 고급화,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중화

풍 라면의 인기와 건면제품의 신시장 창출 등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라면은 

해마다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식품한류, K푸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식품산업은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이다. 식품산업에서 웰빙 또는 유기농에 대한 관

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기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가공식품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면 또한 간편성을 강점으로 맛과 영양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세

계에 한국의 맛을 전파하는 한류 전도사로서 미래를 열어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라면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라면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는 라면의 변신은 어디까지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

화시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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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
원  지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반 현황1) 

1.1. 개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는 위도 22도~35도, 경도 17

도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국가이다. 국가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12배인 

1,219만 90km²이며, 지리적 위치상으로는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의 국가와 

이웃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서쪽, 남쪽, 동쪽이 모두 바다와 접하고 있어 약 

3,0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은 주로 내륙의 고원과 해안과 고원 사이

에 위치한 평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등 총 11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며 기독교, 카톨릭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보다 자세한 국가 정보 및 지도는 다음과 같다.

 * (jew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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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위치 아프리카 최남단

면적 1,219,090㎢(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

기후 내륙 지방(온대성), 서부 해안(지중해성), 동부 해안(아열대성)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인구 5,565만명(2016년)

주요 도시 요하네스버그(494만 명), 케이프타운(400만 명), 더반(344만 명), 프레토리아(292만 명)

인종 구성
흑인: 42.30백만(79.8%), 백인: 4.60백만(8.7%), 혼혈: 4.76백만(9.0%), 
인도/아시아계: 1.33백만(2.5%) 

언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종교
기독교(79.8%), 카톨릭교(7.1%), 이슬람교(1.5%), 힌두교(1.2%), 토착신앙(0.3%), 
유대교(0.2%), 기타(17.1%)

건국(독립)일 1910년 5월 31일 (영국)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국가 원수 Jacob Zuma(대통령, 취임일: 2009년 5월, 재취임일: 2014년 5월)

표 1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정보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도

                   자료: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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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및 사회 동향

  남아공은 영국의 항해 보급기지이자 광물자원 수탈지로 오랜 식민지 시절을 지낸 

후 1910년 영연방 국가로 독립하였다. 이후 1948년 백인들만의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

리하게 되면서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항한 아

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그 아래 게릴라 조직인 ‘민족의 창’이 

점차 득세함에 따라 개혁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1994년 4월 최초로 실시된 민주선거

에서 ANC가 압승을 거두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남아공의 집권체제

는 여당 ANC의 확고한 1당 집권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연임중인 주마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마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빈곤 해소, 경제 불평등 해소, 인프라 확충 등의 이슈에 대해 개선 의지를 

표명해왔다. 특히 2012년 9월 최종적으로 발표된 국가개발계획 2030(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에서는 빈곤 타파와 불평등 해소라는 큰 목표 아래 일자리 창

출, 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자원 개발, 법적제도 정비, 교육의 질적 제고, 

공공보건 강화, 에너지 및 수도공급 확대, 광대역 인터넷 공급, 치안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흑인 민주정부 수립 이후 약 20년간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기득권층인 백인과 일부 흑인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한 생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빈부격차가 정치 불안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치와 행정부문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도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

민들의 갈망은 2014년 총선 결과에 여실히 반영되었다. 집권여당인 ANC의 득표율은 

직전 총선인 2009년에 비해 약 3.7% 하락하였으나, 주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급진 좌파정당인 EFF(Economic Freedom Fighters)는 6%의 득표율로 신생

정당 중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제2야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

화는 향후 여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실업률과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 부정부패의 만연 등 남아공의 사회 치안상황

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외국인 범죄의 

위험까지 겹치면서 해외투자유치 전망은 사실상 낙관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전 국민

의 10%에 이르는 HIV/AIDS 보균자 수와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등으

로 남아공의 사회치안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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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내
경
제

경제성장률 % 3.6 2.5 1.9 1.5 1.3 0.5

1인당 명목 GDP US$ 7,831 7,314 6,618 6,633 5,691 4,995

명목 GDP 백만 US$ 403,976 382,656 351,027 348,751 312,817 274,554

정부부채/GDP 백만 US$ 28.9 37 39.1 41.5 50.1 50.9

소비자 물가상승률 % 6.4 5.7 5.3 5.8 5.2 6.7

민간소비증가율 % 4.9 3.5 2.6 2.8 1.7 0.7

실업률 % 24.8 24.9 24.7 25.0 25.4 26.8

수출실적 백만 US$ 109,474 100,574 96,700 92,545 81,641 -

수입실적 백만 US$ -102,450 -104,420 -103,786 -98,873 85,721 -

대외의존도 % 52.25 53.18 56.38 58.27 30.9 -

무역수지 백만 US$ 7,023 -3,845 -7,086 -6,328 -4,080 -

외국인 투자금액
(당해분)

백만 US$ 4,139 4,626 8,118 9,145 1,800 -

총외채 백만 US$ 115,184 137,501 137,095 139,159 131,735 129,952

외환보유고 백만 US$ 48,867 50,699 49,690 51,615 45,910 44,637

이자율 % 2.2 3.1 2.4 5.75 7.0 7.2

환율 US$ 8.08 8.48 10.49 11.14 15.57 17.41

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경제지표

  주: * EIU 추정치.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아프리카 권역 내 혹은 국제사회 문제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은 G20의 회원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

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의 이

해를 대변하고 있다.   

1.3. 경제 현황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시장으로서,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에 이에 두 번째

로 큰 GDP 규모를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세(-1.5%)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남아공 광산 노조의 임금 인

상 요구 및 파업, 란드화 가치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소비 

감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6%

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2016년 추정치 기준 0.5%대로 하락하였으며, 전체 GDP 및 1

인당 GDP,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수출 실적, 외국인투자금액 등의 대내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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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침체 상황은 남아공의 주

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 및 금융위기 고조로 인한 대외불확실성

의 증가와 국내 전력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상수지 적자, 해외투자 유입 감

소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지표를 표

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4. 주요 산업 현황

  2015년 자국 통계청 발표한 남아공 전체 GDP 대비 각 산업부문별 비중은 1차 산업

이 10%, 2차 산업이 21%, 3차 산업이 69%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가 입증하듯, 남아공

의 경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3차 산업 중심의 복합적이고 성숙한 산

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아공의 주요 산업으로는 광산업, 철강, 정보통신(IT) 산업 등이 있다. 자원부국인 

남아공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국가 주요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실제로 남아공은 전 세계 크롬 매장량의 36.7%, 망간 24.1%, 형석 17.8%, 금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 55종 이상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1) 경제성장과 산업다각화로 전체 남아공 경제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

차 감소하고 있지만, 남아공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0개 산업 중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인 3%를 기록하고, 2016년 2분기 기준 11.8%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등 

광산업은 아직까지 국가기반산업으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다만 전력부족 

및 채굴비용 증가, 노조파업 및 인건비 상승, 국제 광물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가 향후 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철강산업은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과 남아공 정부의 

사회인프라 확장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꾸준한 철강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아공은 2014년 기준 세계 22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위 철강 생산 

국가인 동시에 아프리카 전체 철강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5대 수

출품목에 철강이 포함되는 등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 또한 최근

의 노조파업과 고질적인 전력부족, 원자재 가격 급락 및 중국과의 경쟁구도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아공의 정보통신산업은 2006년 남아공 정부가 전기통신법률(Electronic Communication 

 1) 한국수출입은행(2010). “남아공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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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아공 연간 총 강수량 (19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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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lsa de Jagar(2016).

Act)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비싼 인터넷 이용요금과 낙후된 기간망, 제한된 서비스지역, 국영

기업인 텔컴(Telkom SA)의 오랜 독점체제 유지로 인한 경쟁력 하락 등 아직까지 다양

한 제약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인터넷 및 무선통신 보급률 향상과 정부의 탈규제화 등

의 요인에 힘입어 IT산업은 남아공의 새로운 주요산업이자 유망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농업은 2015년 –8.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GDP 

성장률 하락세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될 만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외화 획득원이라는 점에서 농업은 남아

공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

2.1. 농업 일반개황 및 환경

  남아공은 약 120만 km²의 전체 국토 중 12%가 농작가능지역에 해당하지만, 그 중

에서도 22%(전체 면적대비 약 3%)만이 높은 잠재력을 지닌 가경지역(high-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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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펜 기후 구분에 따른 기후분포도

자료: Kö ppen climate classification(http://koeppen-geiger.vu-wien.ac.at/)의 자료를 위키피디아에서 재인용

(https://en.wikipedia.org/wiki/Climate_of_South_Africa).

arable land)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기인하

는데, 남아공의 전체 수자원 중 약 50%가 농업용수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약 130

만 ha의 농경지만이 관개가능 면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천수답에 의존하는 농업형태 또한 불규칙한 강수 패턴 및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녹

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2015년 남아공의 강수량은 

1904년부터 2015년까지 역대 강수량 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물 부족 현상의 심각

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이러한 불규칙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남아공의 농업은 기후 불확실성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상

황이다. 

  또한 남아공의 토양은 합성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점차 오염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8/09년 남아공 연감(South Africa Yearbook 2008/09)에 따르면 500만 

ha의 경작지에서 이미 심각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은 강과 지하

수의 오염을 초래하고 이산화질소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온실효과를 초래한다. 

지금처럼 남아공의 농가들이 농산물 재배를 위해 비료를 남용한다면 농지의 염해농

도 및 산성도가 점차 높아져 농산물 내 방사능 물질 및 독성 금속과 관련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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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와 같은 토양오염 및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

제로 인해 남아공의 농가 수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3수준으로 감소하였다.2)

  그러나 남아공은 3,0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기후 및 식생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환경 아래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남아공의 기후 분포는 지중

해성 기후부터 아열대 기후, 반사막 기후까지 다양하며, 코펜 기후 구분(Köppen cli-

mate classification)에 따른 지역별 자세한 기후환경은 <그림 3>의 지도와 같다. 또 각 

지역의 토양 및 기후환경에 따라 주로 생산되는 작물 분포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지역별 작물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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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Corporate Document Repository(http://www.fao.org/docrep/008/y5998e/y5998e06.htm).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남아공의 농업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거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합성비료,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 유전자조작 등의 집약적 농업방식은 농업 종사자

들을 독성 물질에 노출시키고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토양 비옥도를 

저하시켰다. 이에 남아공은 장기적인 생산력 제고를 위한 토양 및 수자원 활용방식 

변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풍부한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농업 생태시스템 

 2) Goldblatt, Amy(2010). “Agriculture: Facts & Trends,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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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및 

유인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2. 주요 작물 및 특징

  남아공은 주요 작물에 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임과 동시에 와인, 감귤, 옥수

수, 포도 등 다양한 작물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품목별 농업 총생산 및 주요 수출품, 

식량수급표(Food Balance Sheet)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품목별 농업 총생산(Gross Value, 2014/15)

단위: 1,000 란드

농작물

옥수수 사탕수수 밀 대두 건초 기타

24,560,485 7,704,114 5,366,216 5,063,104 4,918,382 5,013,007

원예작물

낙엽성 과일 감귤 야채 감자 포도 기타

16,171,308 12,634,005 11,454,492 6,609,380 4,690,338 8,357,473

축산물

가금류 목축 및 가축 사육 우유 계란 양/염소 기타

37,225,273 26,792,372 14,994,234 9,418,719 6,626,134 14,765,313

20,000,000 40,000,000 60,000,000 80,000,000 100,000,000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6).

그림 6  농림수산분야 주요 수출품목(2014)

과일 및 견과류 

30%

음료 15%

목재 

펄프 

9%

곡물 

9%

종이 & 판지 
   8%

가공 과일 & 채소  
     7%

설탕 6%

나무 
 6%

어류&수산자원 5% 기타 
5%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http://www.daff.gov.za).

  주요 작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곡물산업은 남아공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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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공급 국내 유통

생산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물 기타

곡식
(맥주 제외)

12,918 3,240 2,070 2,963 9,379 560 4,516 89 471 250

- 밀 2,005 1,909 -500 143 3,141 0 39 33 58 0

- 옥수수 10,360 91 2,600 2,765 5,210 34 4,357 44 391 250

뿌리작물 2,251 120 0 69 1,768 0 225 78 111 121

설탕작물 16,800 0 0 2 0 15,960 0 0 840 0

설탕&감미료 2,041 234 -109 313 1,815 39 0 0 0 0

채소 2,636 143 0 123 2,355 0 41 　0 260 0

과일
(와인 제외)

6,133 386 65 2,978 2,031 1380 0　 　0 200 2

주류 4,234 104 0 621 3,571 192 0 0 0 88

- 와인 966 2 0 374 402 192 0 0 0 0

육류 2,738 378 2 29 3,082 　0 2 　0 　0 8

- 쇠고기 829 13 0 11 823 　0 　0 　0 　0 0

- 양/염소고기 166 7 0　 0 173 　0 　0 　0 　0 0

- 돼지고기 203 33 0 4 233 0 0 0 0 0

- 가금류 1,492 324 1 10 1,808 0 0 0 0 0

계란 511 0 0 5 380 0 0 76 51 0

우유
(버터 제외)

3,256 209 3 114 2,840 0 500 0 15 0

어류 627 164 5 380 298 0 116 0 0 0

표 3  주요작물 식량수급표(2011)
단위: 1,000 미터톤

자료: FAOSTAT(http://faostat3.fao.org/).

업 중 하나로, 전체 농업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

물로는 옥수수, 밀, 사탕수수, 해바라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옥수수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탄수화물 섭취원이며,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주요 옥수수 생산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국적으

로 9,000여개가 넘는 농가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지역은 노스웨스트

(North West)지역, 프리스테이트(Free State)주, 움푸말랑가 하이펠트 고원지역

(Mpumalanga Highveld), 콰줄루나탈 중부지역(KwaZulu-Natal Midlands) 등이 있다. 옥수

수의 국내 소비량은 약 800만 톤에 달하며, 초과량은 수출된다.

  그 외 곡물 중 밀은 겨울철 강우지역(winter rainfall area)에 해당하는 웨스턴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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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Cape) 주와 프리스테이트 주의 동쪽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며, 보리는 주로 웨

스턴케이프의 남쪽 해안 평야지대에서 생산된다. 해바라기 씨는 주로 프리스테이트 

주와 노스웨스트 지역, 움푸말랑가, 림포포지역 등지에서 생산되는데,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해바라기 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남아공은 세계 13위의 설탕 생산국이다. 사탕수수는 폰돌란드(Pondoland) 북부지방

부터 움푸말랑가 저지대까지 이어지는 해안가에서 주로 생산되며, 시기별로 약 250만 

톤의 설탕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약 50%가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수출된다.

  과일은 남아공의 농림수산분야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물에 

해당한다. 낙엽성 과일은 주로 웨스턴케이프 지역과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의 랑

클루프(Langkloof)지역에서 생산된다. 감귤은 주로 림포포, 움푸말랑가, 이스턴케이프 

등지의 관개용지에서 생산되며, 전체 원예작물 총생산의 약 21%를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작물이다. 그 외에도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바나나, 파파야 등의 다양한 과

일이 생산된다.

  남아공은 세계 9위의 와인생산국가로 11만 ha이상의 농지에서 300만 그루의 포도

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중 약 84%가 생산조합에 의해서 생산되며, 4,000

개의 와인생산업체에서 6만 명 이상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남아공의 채소농가 총소득 중 약 40%는 감자가 차지하며, 그 뒤를 토마토, 양파 등

의 작물이 잇는다. 감자는 프리스테이트와 움푸말랑가 고지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

산되며 전체 생산량의 약 50%가 현지시장에서 소비되고, 약 18%는 가공처리된다. 토

마토는 주로 림포포, 움푸말랑가, 콰줄루나탈 등지에서 생산되며, 양파는 움푸말랑가, 

웨스턴케이트, 프리스테이트 남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축산업은 남아공 농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소 1,380만 두, 양 

2,880만 두가 사육되고 있다. 낙농업은 프리스테이트 동북부, 노스웨스트 등지에서 주

로 이루어지며 주요 사육 우종은 홀스타인(Holstein), 저지(Jersey), 전지(Guernsey), 에이

샤이어(Ayshire) 등이 있다.

  남아공은 총 육우 수요의 85%를 자급하고 나머지 15%를 나미비아, 보츠와나, 호

주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소 목축농장은 주로 이스턴케이프, 프리스테이

트, 콰줄루나탈 등지에 위치하며, 주요 우종은 아프리카너(Afrikaner), 엥구니(Nauni), 

본스마라(Bonsmara), 트라켄스버거(Drakensberger)등이 있다. 그 외 양·염소 목축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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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아공 농업 생산지수 추이(2011-2015,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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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그림 8  남아공 농산물 평균 소비자 가격(2011-2015,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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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이스턴케이프, 프리스테이트, 움푸말랑가 지역에서, 가금류 및 돼지 목축업은 가우

탱(Gauteng), 더반(Durban), 피터마리츠버그(Pietermaritzburg), 케이프타운(Cape Town)과 같

은 도시 근교에 주로 위치한다.

2.3. 최근 농업 동향 분석

  2015년 전체 대비 남아공 농업의 GDP 기여도는 약 2%(총 667억 란드, 약 48억 달러)

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공 전체 농산품의 약 70%가 중간

재로 활용되고, 화학비료 사용, 농기계 활용 등 농업분야와 타 산업 간에 높은 연계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아공의 농업

은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이자, 유휴노동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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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다. 

  2015년 농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옥수수, 

사탕수수, 유지종자(Oilseed), 밀, 캐놀라 등으로 대표되는 여름 및 겨울곡물 생산량의 

전반적인 감소로 농작물 생산량이 17%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예작물과 축산물 

생산은 각 4.2%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그림 7 참조>.

  2015년 농산물 평균 소비자가격은 6%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초 13.2%, 여름작물 

12.5%, 담배 10.7%, 사탕수수 10.1%, 겨울 작물 6.7%, 면화 5.3% 등 농작물의 가격 상

승세가 주로 두드러졌으며, 과일 가격의 상승세(8.4%)에 힘입어 원예작물 또한 2.1%

의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 가격은 목축업 생산물(12.9%), 가금류(7.7%), 도축 재고

(6.4%)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6.0% 상승하였으나, 우유 가격은 1.8%로 소폭 하락하였

다<그림 8 참조>.

  2015년 남아공 농업 총생산(Gross Value)는 약 2,332억 란드(약 170억 달러)로 전년대

비 약 5.5% 상승하였다. 축산업, 원예업, 농작업은 각각 48.8%, 27.4%, 23.8%를 기록하

며 이러한 상승세에 기여하였다. 품목별로는 가금류 생산이 16.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목축 및 가축사육과 옥수수 생산이 각각 12.1%, 10.5%로 뒤를 이었다

<그림 9 참조>.

그림 9  남아공 농업 총생산(2011-2015, 1-12월)

                                                                                         단위: 백만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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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2015년 농가 총소득(Gross Income)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약 2,267억 란드(약 16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분명한 증가세이지만, 지난 4년간의 농가 총소득이 10% 

이상의 성장세를 꾸준히 기록해온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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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전년대비 2015년 농작물 농가 소득은 옥수수(-13.9%), 사탕수수

(-11.8%)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작물 생산 감소세는 낙엽성 과일, 채소 

등의 원예작물과 육우, 양고기,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어느 정

도의 상쇄효과를 보였다<그림 10, 11 참조>. 한편, 고정자산, 자본 구입비 등의 제반

비용을 제외한 농가 순 소득(Net Farm Income, NFI)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734억 란

드를 기록하였다.

그림 10  남아공 농가 총소득(2011-2015, 1-12월)

                                                                                        단위: 백만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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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그림 11  주요 농작물별 총소득(2014년 대비 2015년 수치, 1-12월)

                                                                                                     단위: 백만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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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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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농업 관련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10.2% 상승한 672억 란드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액은 6% 상승하여 813억 란드를 기록하였다<그림 10 참조>. 2015년 농업부문 

주요 수출품으로는 감귤(138억 란드), 와인(83억 란드), 포도(74억 란드), 사과, 배, 모과

(66억 란드), 견과류(39억 란드)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밀과 메슬린

(Meslin)(60억 란드), 쌀(55억 란드), 가금류(46억 란드), 비변성 에틸알코올(Undenatured 

Ethyl Alcohol)(37억 란드), 팜유(37억 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2  농업부문 수입 및 수출액(2011-2015, 1-12월)

                                                                                        단위: 백만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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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전체 합산금액 기준 2015년 농업분야 주요 수출국으로는 네덜란드(92억 란드), 영국

(85억 란드), 모잠비크(60억 란드), 짐바브웨(51억 란드), 중국(46억 란드)를 들 수 있으

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아르헨티나(59억 란드), 브라질(46억 란드), 영국(38억 란드), 태

국(35억 란드), 네덜란드(33억 란드)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업관련 중간재(가축사료 구입비용, 유지보수비용, 가축 관리비용)를 

위한 지출액은 전년대비 7% 상승한 1,244억 란드를 기록하였으며, 토지 개선, 농기계 

구입, 가축 재고 등 농업 자본에 대한 투자액 또한 전년대비 8% 증가한 3,931억 란드

를 기록하였다. 또한 총 농가 부채는 전년대비 14.2% 늘어나 1,330억 란드를 기록하

였으며, 자금유동성 또한 전년대비 0.7% 감소한 767억 란드로 측정되었다. 이는 작물 

생산에 대한 농가의 투자금액 및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감소로 전년

대비 농가 자금운용능력이 비교적 하락하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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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세부 목표 실천 방안

경제 및 고용

- 실업률 감소(2012년 24.9%→2020년 14%→2030년 6%)
- 1,100만 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성인 고용률 제고 (29%→40%)
- 농촌지역 성인 고용률 제고(29%→40%)
- 노동참여율 제고(54%→65%)
- GDP 2.7배 성장, 연간 GDP 평균 성장률 5.4% 달성

1인당 GDP 향상(2010년 5만 란드→2030년 11만 란드)
- 하위 40%의 소득수준 향상 (6%→10%)
- 사회 취약층 자산 소유권 강화
- 수출량 6% 향상
- GDP 대비 국가 저축 비율 향상(16%→25%) 등
- 총 고정자본 향상(17%→30%)

- 저소득층 생활비 및 영세기업의 
사업비용 감소

- 최소생활수준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성장, 투자, 일자리 마련의 
저해요소 제거 등

경제 인프라
- 모든 국민에 깨끗하고 충분한 농업 및 산업 용수 

공급 등

- 수자원 개발, 용수 대량공급, 폐수
관리 등을 위한 통합관리전략 마
련 및 5년 주기 모니터링

- Lesotho Highlands 수자원 프로젝
트 2단계 완료(2020)

-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등 새
로운 계획 설계

- 지역별 수자원 및 폐수 공공시설 
설치 및 기존 수자원 위원회 의무
사항 강화(2012-2017) 등

지속가능성 및 
환경 회복

- 천연자원 활용에 대한 지표 설정 및 연간보고서 발행
- 토양 및 해양 보호구역 확장
- 202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동참
- 재난 방지책 마련
- 농촌사회 보호와 상업농 확대를 위한 농업 신기술 및 

적정기술 개발 등

- 토양 보호를 위한 표준 토지 활용 
프레임워크 설정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탄소배출권 도입

- 소규모 농가 및 상업농을 위한 
농업 신기술 및 적정기술 개발 
부문 공공투자 확대 등

표 4  국가발전계획 중 농업분야 유관 내용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정책

  남아공 정부는 2012년 빈곤타파 및 불평등 해소를 큰 기조로 한 국가발전계획 

2030(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 Our future–make it work)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가 장기발전계획을 공표하였다. 가장 큰 목표는 한 달 소득 419란드 이하로 생활하

는 가정의 비율을 39% 수준에서 0%로 하락시키는 것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니계

수(Gini Coefficient)를 현재 수준인 0.69에서 0.6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다. 농업분야의 발

전은 해당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직접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 빈곤해소 및 지역개발 

관련 목표와 관련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개발 등의 이슈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부 목표 중 농업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목표와 핵심 실천

방안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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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세부 목표 실천 방안

포괄적 
농촌경제발전

- 농업, 농가공업 및 유관분야에 643,000개의 직접 
고용, 326,000개의 간접 고용 증가

- 일차 및 가공 농산품의 흑자 유지 등

- 인프라 및 서비스 증진(토지 소유
권 문제 검토, 소규모농가 지원 등)

- 관개 인프라시설 증대
- 여성 상업농의 토지 소유권 보장

(금융 접근성, 토지개혁 관련 사
적 재산권 보장 등)

사회적 보호
- 빈곤, 기아, 영양부족 등의 문제 접근
- 취약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

- 포괄적인 식량 안보 및 영양 전략 
마련 및 홍보 등

안전한 
사회공동체 

마련

- 국민들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제도 및 
사회 분위기 형성

- 사회 취약층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범죄 청산

- 국가농촌안전전략계획 마련 등

자료: National Planning Commission(2012).

  이러한 국가발전계획 아래, 남아공 정부는 통합적인 농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통

한 소규모 농가 지원 및 식량 생산 증대와 농지 품질관리, 자연재해 구호금 등에 정

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정부는 농업에 특화된 토지농업은행

(Lan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South Africa)을 운영하여 전체 농가 금융 조

달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다.3) 본 토지농업은행은 2014년 기준 국가 GDP에 482억 

란드를 기여하고 기존 일자리 3만 7,000개와 더불어 2만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남아공 정부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금융기구(Micro-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of South Africa, Mafisa)를 운영, 8%대의 금리로 인당 50만 란드까지 

대출 가능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기구에서는 2만 5,000란드까지 담보 없이 대

출 가능하며, 대부분의 대출금이 가축, 농작물 등으로 상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규

모 농가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를 도입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농업 재해 위기관리계획(Agricultural Disaster Risk-management Plan) 및 농업 가뭄관

리계획(Agricultural Drought-Management Plan)등의 정책문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 및 재

해관리를 위한 국가 단위의 방향성 및 계획 수립에 힘쓰고 있다.

4. 맺음말

  남아공은 현재 불안한 치안상황과 물 부족 및 토양오염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농

업 발전 및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양한 

 3) 농가 주요 금융 조달원은 은행(56%), 토지농업은행(30%), 농업조합 및 농기업(9%), 민간(3%), 기타금융기관(2%) 순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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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기후 조건으로 생산 가능한 농산품의 범위가 넓고, 현재 농업 총생산, 농가 

총소득, 농산품 수출액 등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량이 다소 주춤한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농업 투자비용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 총생산과 농가 

총소득이 아직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농업소득의 부진을 극복할만한 농외소득원의 개발 및 

낙후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 불균형 해소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공 정부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주어진 기회와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

면 남아공은 향후 국가 농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 핵심국가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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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임 송 수 · 이 선 영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사)더멋진세상)

1. 서론4)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G)는 농업, 식품안

전, 영양, 농촌개발, 천연자원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책과 규정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농업위원회는 1971년에 수립되어 현재 100개국 이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 1>은 FAO를 관장하는 기구 조직도이다. 농업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기

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 상품(Commodity Problems)과 어업(Fisheries) 및 임업

(Forestry)위원회와 함께 조직되어 있다.

  <표 1>은 지난 20년간 개최된 COAG를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여러 관련 문서들이 배포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FAO가 목표를 두고 추

진해 온 식량안보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작

물생산 집약화(sustainable crop production intensification), 지속가능한 축산 및 농촌개발,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가족농의 역할, 수자원 관리 등이다.1) 곧 

  * (songsoo@korea.ac.kr).

 1)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집약화는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에서 비롯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식량생산 체제로 제시되었는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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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G는 기후변화나 변동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를 구축하

는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림 1  FAO 조직도

자료: FAO(http://www.fao.org/unfao/govbodies/en/).

  본고에서는 2016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FAO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

최된 제25차 COAG 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의제들이 제시되었으

나, 이 가운데 한국 농업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의제들, 곧 농업 측

면의 지속가능한 개발, 농업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

한 농업생태(agroecology), 세계의 주요 농업유산(agricultural heritage) 등을 다루고 시사

점을 찾아본다. 

정치, 경제, 환경 영향 측면의 지속가능성아래 단위 면적당 작물생산을 최적화하는 것임(https://goo.gl/Pgnkh3).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집약화를 구성하는 영농방식과 프로그램에는 ① 통합된 작부체제, ② 농업생산의 생태계 서비스, ③지

속가능한 기계화 전략과 보전(conservation) 농업, ④통합된 잡초 관리, ⑤통합된 병해충 관리와 농업인 현장 학교, ⑥메마

른 땅과 초지의 복원과 관리, ⑦ 토양 건강, ⑧ 농업생태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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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업위원회의 동향

회의 때 주요 의제

14차 1997년 4월 17-11일
축산자원 관리, 농지소유권과 농외소득 관련 농촌개발, 

국제작물보호규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개정

15차 1999년 1월 25-29일
중기 전망 및 전략, 농지와 수자원 관측, 바이오기술, 유기농업, 

도시농업,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특별 각료회의

16차 2001년 3월 26-30일
기후변동과 변화, 폭풍 관련 재난위험의 감축, 지속가능 개발에 

있어 농업의 역할, 바이오 안전성

17차 2003년 3월 31-4월 4일

모범영농방식(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틀, 지속가능한 

농촌의 삶 증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농업환경 정보와 의사결정 

지원 수단, 바이오 안전성, 여성과 개발행동계획

18차 2004년 2월 9-10일 섭식과 영양 및 만성질환의 예방

19차 2005년 4월 13-16일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 및 모범영농방식,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공급 전략, 시장변화가 세계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 에너지

20차 2007년 4월 25-28일
축산과 환경의 연계 관리, 농산업과 발전 과제, 환경과 농업, 

농업과 수자원 고갈

21차 2009년 4월 22-25일
축산정책과 빈곤감축을 위한 제도 변화, 21세기 농업과 환경의 

과제, 농업개발에 민간부문의 참여, COAG의 나아갈 길

22차 2010년 6월 16-19일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집약화, 식량안보를 위한 토양과 기후변화 및 

적응, 축산부문의 지도,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23차 2012년 5월 21-25일

지속가능한 축산개발 지원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소통,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집약화, 농약배분과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규약, 

기후변동아래 토지와 수자원에 관한 관점,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에 관한 통계 개선

24차 2014년 9월 29일-10월 3일

가족농, 지속가능한 생산 집약화와 지속가능한 식량체제, 세계 

식품안전 개선방안,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물관리, 농업투자를 

계측하는 새로운 데이터,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세계 의제, 세계적 

농업유산체제

25차 2016년 9월 26-30일

콩의 해, 농업과 지속가능 개발 2030 의제, 농업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농촌개발 달성,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 농업 2020 센서스 

프로그램,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세계 의제, 세계적 농업유산체제

  주: 각 회의에 제시된 주요 문서들을 토대로 정리함.

자료: FAO(http://www.fao.org/bodies/coag/sessions/en/).

2. 농업과 지속가능한 개발(2030 의제)

  2015년 9월 25일에 UN은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시하였다(UN 2015).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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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불리는 SDG는 17개의 목표

(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다. SDG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

정책을 구체화하여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량과 농업은 SDG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김태윤 

등 2016).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에

는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되, SDG 측면에서 각 분

야의 개발이 다른 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려가 포함

되어 있다. 

2.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유동적 개발 목표

  SDG는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되, 이를 위한 개발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기

후 변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SDG는 혁신적

인 개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발정책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SDG는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 세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

한 개발을 추구하며, 각각의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SDG는 수요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며, 문제해결과 정책 

수립에 있어 참여적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2.2. SDG 달성에 중요한 식량과 농업부문

  식량과 농업에 대한 해결 없이 SDG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작물과 축산, 임업, 어업, 그리고 수경재배는 SDG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DG1 빈곤종식, SDG2 기아해결, SDG3 건강과 삶의 질, SDG6 식수와 위생, SDG13 

기후 대책, SDG14 해양생태, SDG15 토양생태 및 산림과 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으며, 이러한 SDG들의 달성을 통해 SDG6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그리고 

SDG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연대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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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DGs의 17개 목표

목표 내용

1 모든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빈곤>이라도 퇴치한다.

2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안보를 달성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한다.

3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촉진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양성 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7 모두가 값싸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한다.

8
모두를 위한 지속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한다.

9 복원력을 갖춘 하부구조를 건설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고 혁신을 촉진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을 지닌 지속가능하도록 도시와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확립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을 시행한다. 
(각주: UN의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된 

국제적 및 정부 간 협상 포럼임을 인정한다.)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과 바다 및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15
<육지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에 대응하며, 토지 붕괴를 저지하고 복원하며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는다.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제공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연대(GPDS)를 다시 활성화한다.

주 1) 이는 저자가 영문을 번역한 것이므로 공식 번역으로 간주할 수 없음. 

2) 핵심 단어라고 판단된 것에 “<>” 표시를 함. 

자료: 임송수(2016).

2.3.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업으로 변화

2.3.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농업개발을 

위한 과거의 노력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향상은 농지 규모

가 제한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도 월등히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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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사회

와 환경에 일으킨 손상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의 개발 또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농업이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형태를 갖출 수 있어야 한

다. 이와 더불어, 정책이나 프로그램, 투자의 사회적 주체들이 적정기술에 대한 혁신

을 이루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요소이다.

2.3.2. 농업과 임업 및 어업분야의 일관된 전략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각 분야의 전략들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개별 

개발목표를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분배 및 관리하는 과정은 다른 개발목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물과 가축, 내수면(inland) 수경지배를 확장하다보면, 산림

이나 내수면 어업에 있어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로 이

어지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육류의 수요 증가는 가축사육을 위한 사료 수

요의 증가를 초래하고, 더 많은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토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상 육식동물을 기르는 경우, 먹이를 위한 어류 수요가 높아지

며, 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겨난 어류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한 분야의 개발이 다른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따라서 각 

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잠재능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소득과 비용을 고려한 공평한 자원분배를 위

한 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3.3. 새로운 협동방식

  지속가능한 개발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려면 각 분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 간 공동의 이해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SDG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현장에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는데, 이 행동의 결과들은 물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업을 성취하기 위한 관리구조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

들이 포함된다.

  ① 국가 주권과 지도력

  ② 정책의 일관성과 분야 간 연계된 접근 방식

  ③ 이해당사자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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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공과 민간 및 자본의 적절한 조율

  ⑤ 측정할 수 있는 행동 목표

2.3.4.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업을 위한 공동 접근방식

  목표와 원칙을 공유하는 것은 SDG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는 이해당사

자간 일관된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다. FAO는 농업과 임

업 및 어업의 SDG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더욱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강화한다.

  ③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기회를 확대한다.

  ④ 사람과 사회 및 생태계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⑤ 생태계와 사회시스템에 대한 책임 있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2.4. 지속가능한 농업 진전에 관한 평가

  SDG를 실행하는 개발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와 후속조치는 더 발전적인 개발전략

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통계 지표와 자료들은 이러한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2016년 3월에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는 230

여개 지표로 구성된 글로벌 SDG 지표를 지지하였고, 모든 국가들이 이 지표를 보고

하도록 했다. 이로써 SDG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이 목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230개의 개발지표가 정해진 것이다. 

2.5. FAO의 지원

  각 국가들이 SDG 실행을 위해 준비하면서 FAO의 지원방식도 재조정되었다. 최근 

FAO의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성에 핵심을 두되, 분야별과 단계별 및 이해당사자간 연

대를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과 사람 및 기관의 자원을 개

발하는 것을 SDG 실행에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기구, 학계, 시민사회의 연대 형성을 촉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FAO는 중립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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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3.1. 농업혁신제체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개발도상국에서 농업혁신체제(Agriculture Innovation Systems)

은 농촌지역의 식량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혁신체제란 새

로운 상품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유용성을 산출하는 조직과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한 연결망(network)을 말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농업혁신체제

자료: TAP(https://goo.gl/WFM07M).

  혁신이 가능하려면 여러 이해당사자와 행동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적절한 지식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과 개발

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 협력, 조직, 지식 공유, 연대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세우기 위한 자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와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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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혁신된 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그 혁신의 가치가 알려지고 인

식되어야 한다.

3.2. 지속가능한 개발과 변화를 위한 AIS 과제

3.2.1. 농업생태 측면의 혁신

  농업생태(agroecological) 측면의 혁신은 재활용, 자원 활용의 효율성, 외부자원 활용 

최소화, 다양화, 통합화, 그리고 토양의 건강과 시너지를 고려하는 생태학의 원칙들

을 사용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작부체제의 디자인에 활용하여 식물과 동물, 인간, 그

리고 자연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측면에서는 농가의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경제적 위험을 낮추고 빈

곤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농업생태 측면의 원칙과 혁신체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지역수준에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널

리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2.2. 농업 바이오기술

  농업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의 장점 중 하나는 재배작물을 다양화하면서 작물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바이오기술은 자원의 효율과 최종 

산출물의 가치를 높이며, 식량의 안전을 강화한다. 무독성 균류를 함유하고 있는 바

이오컨트롤 작물을 통해 곡류의 감염위험을 낮추기도 한다. 

3.2.3. 친환경 일자리 창출

  세계의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억 명 이상으로, 다른 어떤 부문보다 그 종

사자 수가 많다. 또한 농업은 가장 가난한 인구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분야이기

도 하다. 농업과 관련된 자원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식량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농업부문이 친환경 일자리 

창출(green job creation) 측면에서 혁신을 일으키려면 다음과 같은 도전에 대응할 수 있

어야 한다. 

  ① 천연자원에 대한 더 나은 관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

  ② 젊은 세대에 친환경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응

  ③ 토지와 가축 및 양분관리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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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경제가 혁신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면 청년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낙

후되어가는 분야를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혁신을 통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통

해 약 1,200만 명이 바이오매스 연료 및 연관 산업에 고용될 것을 포함, 총 6,000만 개

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ILO 2012).   

3.2.4. 기후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는 인류가 식량을 마련하고 SDG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다

가오고 있다. FAO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

들을 모으고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FAO 2013).

  ①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지속가능하게 증진

  ②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복원력 구축

  ③ 가능한 온실가스 방출을 경감하거나 제거

  CSA는 더욱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농산물이 안정적이며, 위기나 

단기 충격 또는 장기 기후변화에 강한 농업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천연자원과 생태를 보호하고 위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3.2.5. 성에 대한 고려

  FAO(2011)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경

우 여성의 농업 생산성이 약 20~3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은 성별과 부에 

무관한 사항이 아니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힘, 사회적 관습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별 간 혹은 부의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의 작업량 증대

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조건 차이를 볼 수 있는 시각과 이에 

관한 적절한 대응책은 농업혁신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요소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생산성, 가치 상승,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6. 기술 보급과 역량 개발 

  오늘날 혁신은 아주 복잡한 그물망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시민단체들이 다양

하게 참여하고 있는 양태를 지닌다. 이 밖의 다른 참여자들도 혁신의 과정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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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창출하고 응용하며 평가 및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학계와 농가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직선의 형태 위주로 소통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경로가 다수 생겨났고, 정보를 생

산하고 보급하며 변형시키는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빈곤 인구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농업 식량 관련 연구와 자문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는 여러 공동체와 분야 및 기관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3.2.7. 재원마련의 과제

  농업개발과 혁신은 자원의 투입과 적절한 정책과 함께 SDG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FAO et. al(2015)는 농촌 지역의 도로, 시장, 통신 등의 하부구조 구축과 농

촌 금융에 필요한 투자자금 이외에도, 농촌개발을 향한 새로운 전체 투자 자금의 

17%가 연구와 개발, 지도사업에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농업연구의 투자수익률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G20국가들의 연구 투자수익률에 견

주면 그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4년에 FAO는 농업에 힘입어 나타난 GDP의 최

소한 1%는 농업 연구와 개발에 재투자되어야 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4년의 말라보 선언(Malabo Declaration)이나 SDG와 같은 

정치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투자 목

표에 못 미치고 있다.2) 2002-12년에는 연구와 지도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비율은 감소하거나 처음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

으며, 그 변동성도 컸다. 그러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는 

공적개발원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민간투자나 세금, 혹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UN 2015b).3)

3.3. 농업 혁신체제에 관련한 FAO의 대응

  FAO는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AIS 지원과 관련한 과제로서 역량 개발, 농업

생태, 소규모 농장을 위한 농업바이오테크, 농촌 자금조달, 친환경 일자리 등에 대해 

 2) 말라보 선언은 2014년 6월에 기니아(Equatorial Guinea)에 열린 아프리카연맹 정상회의(African Union Summit)가 2025년까

지 달성해야 농업 목표들을 제시한 것임. 이 선언문은 농업이 개발의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빈곤 경감에 농업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선언문 전문(영문)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https://goo.gl/zuGGtr).

 3)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2015년 7월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문서임. 그 전문

(영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https://goo.gl/JNHd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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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3.3.1. 혁신을 위한 연구와 기술 보급의 연계 강화

  FAO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연구에 관한 세계포럼(Global Forum on Agricultural Research)4) 과 농촌 자문서

비스를 위한 세계포럼(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5)등을 개최하여, 농

가와 농민, NGO와 시민 단체, 소비자, 교육 및 금융 기관, 공공 및 국제연구기관, 민

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개발을 위한 농업연구 세계포럼(Global Conference on 

Agricultural Research for Development)에서 GFAR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은 농가 중심의 

공동 전략에 동의하였다(IISD 2016).

  ① 농촌 지역 미래에 대한 당사자들이 주체로서 활약 

  ②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자간 혁신 기반(platform)

  ③ 농업 혁신으로부터 SDG의 효과를 결정하는 기반

  ④ 미래의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대

  ⑤ 농업 혁신 기회를 창출하고 여성 및 청년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투자

3.3.2. 농업생태

  2014-15년에 개최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역 및 국제학회에서 농업 생태에 관

해 다음처럼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되었다. 

  ① 효과적인 공공정책 시행 및 법과 제도 마련

  ② 사회개혁과 참여 연구 및 농업생태 원칙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장려

  ③ 연구, 통계,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

  ④ 생물다양성과 농업생태 원칙을 통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가족농

과 소농(특별 여성과 청소년)의 역할을 인식하고 장려

  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생태의 잠재력 인식

  ⑥ 농업생태를 통해 소농의 천연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⑦ 분야 간 연대와 함께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농업생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장려

 4) (http://www.gfar.net/).

 5) (http://www.g-fras.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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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농업 바이오기술

  FAO는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고 영양을 개선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개발 및 농업의 바이오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 특히 FAO는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를 돕고 있다. 

  농업 바이오기술과 더불어 FAO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다음과 같은 점들을 FAO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① 농업 바이오기술에 관한 국제적 소통에서 지도력을 발휘

  ② 개도국과 선진국 간 농업기술의 접근성에서 격차가 여전히 존재

  ③ 생명공학을 통해 작물, 나무, 가축, 어업의 증진 잠재력 관측

  ④농업 바이오기술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3.3.4. 농촌의 자금 조달

  FAO는 정부, 생산자 조합, 농업 비즈니스, 금융기관 등을 비롯하여, 1970년대에 창

설을 지원했던 농촌농업신용조합(Rural and Agricultural Credit Associations)과 협력관계

를 이루고 있다.6) 이 일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농가들의 금융 필요성을 인식하

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과 혁신 및 다양한 수요에 따른 갖가지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3.5. 친환경 일자리 창출

  FAO는 회원국들이 노동생산성이 뛰어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과 농식품 체

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FAO는 이미 농촌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상품, 검증된 접근방

식, 지침서 제공,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

적응 농업을 위한 공동 접근방식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FAO는 두 분야의 전

문가들이 국가 단위 사업에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하고 있다.

 6) 지역 농업신용조합의 개념은 1973년 가나(Ghana)에서 FAO가 주관한 소농에 관한 농업신용 세미나에서 출발함. 1975년에 로마

에서 개최된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는 FAO가 회원국들의 농업신용조합 설치에 관해 권고하였고, 이내 아프리

카 지역신용조합(AFRACA,http://afraca.org/), 동북아프리카 농업신용조합(NENARACA, http://www.nenaraca.org/), 아시아

태평양 농촌농업신용조합(APRACA, http://www.apraca.org/) 등이 창립되었음. 그 이후 남미지역에서도 비슷한 조합(ALIDE, 

http://www.alide.org/)이 출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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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열대지역의 농업 기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과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G20 국가의 농업부 장관들은 열대지

역의 농업 기반(Tropical Agriculture Platform, TAP) 개발을  FAO가 이끌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TAP는 농업혁신체제의 역량 강화 사업의 일관성과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

한 것이다. TAP는 41개 이상의 세계 파트너들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

다. TAP 행동 계획은 농업혁신체제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의 틀을 개발하였고, 이 

틀을 구성하는 4+1개의 역량이 AIS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농업혁신체제를 위한 공통의 틀 아래 4+1 역량

자료: FAO(https://goo.gl/fzlkxs).

4.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농업생태 

  농업생태는 생태학적인 개념과 원칙을 농업에 접목시켜 식물, 동물, 인간, 환경 등

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식량안보와 영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FAO는 

2015년에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농업 생태학이라는 주제로 로마 본부에서 국제회

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남미와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3번에 걸친 지역 학술회의를 

주관하였다. 여기에서 정의된 농업 생태학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농업안보와 영양을 강화하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

고,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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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다양하면서도 위기 대응능력이 강하고 상황

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확충한다.

  ③ 수입원을 다각화하여 사회경제적 위험을 경감한다.

  ④ 지식과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 속에서 혁신의 환경을 조성한다.

  ⑤지역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강화된 관계를 기반으로 자본과 사회의 위기 대

응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4.1. 농업생태의 주요 역할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농업생태학에 관한 주제로 개최된 국제 및 지역학회는 어

떻게 농업생태가 지속가능한 식량과 영양에 공헌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식과 과학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식량안보 및 영

양의 지속성을 갖춘 생태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에 기초하여야 함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농업생태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을 통해 생산

체제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이 방식은 생산체계를 다양화시키

면서 생태 및 생물학적으로 상생효과를 일으키고 환경 파괴나 오염을 예방할 수 있

도록 한다. 토양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면 지표수나 지하수의 오염을 막을 수 

있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면서 천연자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식량안보와 영양의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식량이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아직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데 동의하고, 이에 따라 식량 생산만으로는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농업생태는 현지에서 생산되

는 식량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러한 방침이 빈곤종식에 

효과가 있다는 현장의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경제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농촌개발을 고려할 때 생산구조를 다양화하는 것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준다고 지적되었다. 농장의 작물이 

다양화되면, 생태계의 기능과 토양의 생산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위험을 줄이며 빈곤

을 경감시킨다. 또한 경제 생태는 지역차원에서 강화된 사회경제적 관계를 통해 자산

과 사회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준다. 

  끝으로, 농업생태는 구체적 상황과 생태계와 인류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적절한 지식

을 강조한다. 농업 생태적 접근방식은 지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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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농가와 과학 지식을 접목시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농업체제

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2. 농업생태 충족을 위한 제안

  농업생태를 주제로 진행된 지역회의는 식량안보와 영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 있다. 

(1) 공공정책을 통한 농업생태에 투자

  협조적인 공공 정책과 국가 예산, 법적 장치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 

농업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업생태 개발을 위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① 응용 농업생태 연구, 데이터, 통계

  ② 농업생태를 적용하는 생산자, 식품체제, 시장 등을 목표하는 프로그램과 사업

  ③ 다양화와 통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하는 농업체제의 지원

  ④ 황무지를 되살리고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생태체제

(2) 기후변화

  지역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면서 농업생태의 잠재력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농업생태의 역할에 관한 연구와 자료를 증대

  ② 작물, 가축, 나무 종류의 선택은 지역차원에서 실행

  ③ 다양화와 통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체제의 설계 지원

  ④ 농업 생태체제가 황무지와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 촉진

(3) 농업생태 측면에서 혁신

  지역회의는 사회의 혁신과 참여 연구, 지식, 교육, 개발 서비스를 아래의 사항들을 

수행하면서 촉진하도록 권고하였다. 

  ①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농업생태의 혁신 촉발

  ② 효율성, 재활용, 다양화, 시너지 효과의 원칙아래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을 위

한 혁신체제 강화

  ③ 연구와 혁신에 있어 농업인의 역할을 인지

  ④ 공식 또는 비공식 혁신의 과정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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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지역회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데 있어 가족농과 소농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장려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킨다는 것은 전통적인 다양성, 원시

품종, 천연자원 등을 농업생태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

한다. 이와 함께 소농과 가족농의 천연자원, 곧 물, 토지, 유전자원, 해양, 산림, 공원, 

생태다양성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함을 권고하였다.

(5) 시장 연계성(market linkages)

  소농과 가족농이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성은 다음과 같은 경로아래 농업생태의 원칙을 활용한 생산을 지지한다.

  ① 농업생태 측면의 식량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 조달의 장려

  ② 농업생태 측면의 영양 가치의 홍보

  ③ 지역의 사회적 시장과 협력을 구축하고 강화

  ④ 여성과 청년의 고용과 소득의 증대

  ⑤조직적인 혁신과 지역 안에서 생산된 식량에 대한 분배 및 참여적 전략 수립의 지원

5. 세계의 주요 농업유산체제

  세계의 각 지역은 독특한 농업형태와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농가들은 그 지역

의 환경에 따라 고유의 방식의 생산체제를 이어왔다. 이는 각각 처한 환경을 관리

하면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오랜 기간 경험적으

로 쌓아온 지식에 해당한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유산이지만, 이들의 

지식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지향해 왔

다. 이러한 농업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2년에 FAO는 이른바 세계의 주요 농

업유산체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7)를 출범시켰다. 

5.1. 농업유산지역 선정

  GIAHS는 기존의 문화유적지나 보호구역과 구별된다. GIAHS는 생명이 있는 땅이며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문화, 농업, 지형 혹은 생물리학 또는 더 넓은 사회 환경과 상

 7)  (http://www.fao.org/giah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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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속에서 진화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지금까지 총 15개국의 36개 지역이 GIAHS

로 지정되어있으며, 그 채택을 위한 조사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식량안보의 대비책 

  ② 우수한 농업다양성

  ③ 관련된 생물다양성

  ④ 토착 지식 보유

  ⑤ 독창적이고 우수한 관리 체계

  ⑥ 사회문화적 기능과 다양성

  ⑦ 아름다운 가치 

  지금까지 GIAHS로 선정된 유산들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에서 벼를 재배하는 고지대 농업생태체제

  ② 다모작-복작(polyculture)

  ③ 다모작-혼작(mixed cropping)

  ④ 유목 및 반유목의 방목체제

  ⑤ 전통적 관개, 토양, 농업용수 관리체제

  ⑥ 복잡한 다층 가족 정원

  ⑦ 해수면 이하의 지역

  ⑧ 부족의 농업유산

  ⑨ 고가치 작물 및 향신료

  ⑩ 사냥과 채집 

5.2. GIAHS의 성과

  GIAHS가 시작된 이래 이 기구는 혁신적 모형을 실험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이 모

형은 지방과 중앙 정부가 참여하여 GIAHS와 함께 사람의 터전, 농작물의 다양성, 농

지, 지식체계, 문화 등을 정의하고 인지하며 지원하면서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성과와 교훈을 낳았다.

  ① GIAHS가 농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사회 장려책으로 인식되면서, 가족농의 양(+)

의 역할과 전통작물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농가의 지식이 지금 세대와 다

음 세대로 전수되어야할 중요한 것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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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GIAHS는 생계와 전통에 기반을 둔 가족농과 그들의 고가치 생태계를 찾아 위기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하고 그들의 농업방식 

중 장점들을 발견하여 정의하며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족농과 소수 민족, 지역 공동체의 농업유산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생계와 소

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브랜드화하고 상업화할 경우 농업과 관광의 연계를 통해 문화다양성이 촉진될 

수 있다.

  ④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강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농업체제는 적응과 기후변화를 

진정시키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농업, 유산, 경제적 다양화 등은 소농과 토착민, 

지역 공동체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특히 GIAHS는 토착민 및 부족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

용하다. 이들은 자기 조상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해당 지역의 생태계 속에서 이어왔으

며, 이를 통해 농업다양성과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키고 관리하는 지식을 쌓

아왔다. 

  GIAHS는 그 출범 때부터 많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

러한 지지아래 GIAHS는 국가의 정책 결정시 전통방식과 현대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GIAHS는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장려하고 관리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정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GIAHS는 생산성과 환경보호,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다각도의 농업정책을 실현

하고자 하는 FAO의 전략목표 실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6. 시사점과 결론

  FAO 논의는 식량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까지 이를 우선순위로 정해 농업정

책을 펼쳐온 한국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천연자원이나 농업자원의 고갈 위험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와 변동 등의 불확실한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한 농작물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중요

한 과제이다.

  제25차 농업위원회가 다룬 의제 가운데 특히 농업 혁신체제, 농업생태, 농업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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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목된다. 새로운 기술과 기후스마트 농업,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농

업 혁신체제는 무엇보다 연구와 개발(R&D)의 기초아래 이해당사자간 연계망이 견고

히 구축된 상태를 뜻한다. 개발된 연구 성과와 기술이 적절한 배분 경로를 통해 농가

에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며, 이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가수준에서 수많은 혁신 노력들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및 농업단체들이 학계와 연구계,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파트

너들과 정보를 공유 및 소통하고 다층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 생태는 식량안보와 영양 측면에서 소농과 가족농의 역할을 인정하는 핵심 개

념이다. 천연자원의 적절한 활용한 다각화된 작부체계가 결국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

되는 데 기여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착안한 

접근방식이다. 이런 농업 생태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더라도 경제 측면에서 소농과 

가족농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규모경제에 기반한 가격이나 효

율이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 생태 서비스에 관한 사회와 소비자들의 확고한 인식과 지지가 전제

되어야 한다. 전통지식과 다양한 영농방식, 지역의 식량생산 체계에 바탕을 둔 농업 

및 식량체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whole-systems)을 이해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유산은 전통지식과 지역농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전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재 15개국의 36개 지역이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으로서 등재되어 있다

(FAO, https://goo.gl/DjF0u6). 그러나 이처럼 사회-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유무형 가치를 

지닌 GIAHS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보전되고 계승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개 지역, 곧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의 밭담 농업체제가 

GIAHS에 등재되었다. 구들장 논은 17-20세기 중반에 조성되었는데, 섬의 척박한 산에 

구들을 만들어 논을 만들었다. 약 0.05km2의 면적에 28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밭담은 1,000년 전부터 만들어져 약 2,000km(등록 면적은 541km2)에 

이르는 돌담으로 토양 침식과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제주의 문화경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강승진 2014). 이 밖에도 인삼의 생산체제와 하동 녹차

의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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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육류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장(Phil Hogan)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정적 의견

에 대응하며, EU 내 육류 소비 촉진을 위해 1,5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의 축산 및 축산물 행사(Sommet de l’Elevage) 연설

에서 Phil Hogan은 프랑스와 그 밖의 지역의 육류 및 낙농품 품질을 강조함. 

 m또한 육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함.

- 이는 전 아일랜드 대통령(Mary Robinson)이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에서 

개인의 탄소발자국을 감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육식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 것

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m약속된 1,500만 유로의 기금은 EU축산부문에 제기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이슈

들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약속된 기금은 2017연간 농식품 진흥 프로그램에 따라 책정될 예정임. 

- 동 프로그램은 2019년과 2020년, 2만 유로 도달 목표와 동일 선상으로 금년 할

당된 1만 1,100만 유로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임.

 유제품 압력 완화

 m Phil Hogan은 현재 쇠고기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특히 프랑스 생산자들이 처한 어

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함.  

- 많은 유럽 낙농가들은 낙농위기로 사육두수를 감축하기 위해 육류용 소를 판매

하였으며 이는 쇠고기 가격에 압력을 가함.

- 또한 일부 쇠고기 생산자들은 EU의 우유생산 감축 장려를 위한 1만 5,000유로

의 지원금으로 쇠고기 가격 문제가 단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

고 있음.

 m그러나 Phil Hogan은 이러한 압력은 곧 완화될 것이며, EU지원금을 통해 궁극적으

로 낙농가와 육우생산자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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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유럽을 대표하는 농업생산단체 COPA 회장(Martin Merrild)은 우유생산 감축 계획뿐

만 아니라 1,500유로의 육류소비 촉진 기금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함. 

- Agra Europe에 따르면 Martin Merrild은 현재 쇠고기 과잉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며, 육우 및 낙농 가축두수가 곧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0.07.)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132 | 2016. 10.

EU, 회원국의 라벨링 관련 규정 일시적 허용 

 EU집행위원회, 회원국별 라벨링 규정 일시적 허용 계획 

 m EU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유제품 및 육류제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의 시범적 

운영과 같은 회원국별 라벨링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m금년 초,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라벨링 규정을 시

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EU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시범사업을 통해 라벨링규정이 소비자 식품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임.

-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사실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유의한 요인

들도 많지만, 한정된 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

더라도 라벨링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지 등 라벨링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관

심을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임.

 m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의 유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 라벨링 규정 또

한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임. 

- 2016년 7월 13일, 이탈리아와 리투아니아, 7월 27일에는 포르투갈이 각각 라벨

링 관련 규정에 대한 초안을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라벨링 관련 규정을 3개월 간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시범적 시행을 허가할 계획임.  

 m일부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EU 내 자유무역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의함.  

- 9월 13~14일 개최된 EU집행위원회의 동·식물, 식량 및 사료(Plants, Animals, 

Food and Feed, PAFF) 관련 회의에서 일반 식품법부문의 안건으로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m프랑스의 자체적인 라벨링 규정 시행은 일정 기한 동안의 시범적 사업으로 EU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회원국의 자체적인 시범 운영 계획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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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를 계기로 EU는 라벨링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

는 회원국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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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미국산 
수입금지 해제

 중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발표 

 m중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를 위해 장기간 유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함.

- 동 조치는 2016년 9월 22일,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었으며, 30개

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는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된다고 

밝힘.   

 m동 조치는 리커창 총리가 뉴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발표되었으며, 이에 미국 육류수입자들은 중국측 발표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임. 

- 규격 관련 사항은 미국의 생산이력제와 중국의 검사 및 검역국의 규정에 연계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미정임

 m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중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첫 과정의 중요

성을 밝혔으며, 이에 미국육류수출협회 대표(Philip M. Seng)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 

이전에 중국이 미국 농무부(USDA)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중국 발표 이후 실질적인 수출이 이어질 수 있는 다음 단

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함.

 m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수출 다음단계로 중국의 품질조사, 검사, 검역부서와 

함께 수출을 위한 협약 및 인증서 승인을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m미국의 전국축산육류협회(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해외무역부 대표

(Kent Bacus)는 중국의 발표는 태평양 무역의 있어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뉴스라고 평하며 환영의사를 밝혔음.

- 또한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쇠고기 소비시장이며, 특히 중산층 

증가세로 미국 목축업자들은 중국으로의 수출확대 기회를 많아질 것이라고 기

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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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산 수입을 위해 열린 시장 

 m 2016년 9월 19일 중국 농업부 발표에 의하면, 동 발표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규

제 완화를 위한 것이었음. 

- 이에 중국은 현재 30개월 이하 캐나다산 소 뼈 수입을 허용할 것이며, 이미 

2010년이래로 허용해왔던 뼈 없는 쇠고기 또한 허용할 것임. 

- 이는 지난 2003년에 발생한 광우병사태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규제가 미국

산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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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가축질병 통제 방안 승인

 m EU는 현재 가축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람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LSD)’과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African Swine Fever, ASF)’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질병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으로 소와 연관된 질병인 람피스킨병(LSD) 예방책

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해 이미 지지를 받았음.   

 m EU 회원국 전문가들은 감염성 가축질병인 LSD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제와 

예방법을 승인하였으며, 새로운 조치는 9월 초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20개국의 장

관급 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함.

- 이 회의에서 유럽식품안전국에서 추천하는 대량의 예방접종을 용이하게 하는 

수의학적 방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모두 동의한 바 있음.

 m 2016년 9월 13~14일에 개최된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살아있는 소나 그 밖의 다른 동물 및 축산물 

등의 감염위험을 통제하는 지속가능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포함함.

 m EU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기본적인 법적 체제 내에서 회원국들이 LSD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EU백신은행은 용이한 예방접종 등 회원국들이 ISD에 최초 대응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함. 

- EU백신은행의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LSD에 이미 노출된 불가리아, 그리스 등

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LSD가 확산되지 않은 국가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ASF 통제

 m지난 주 상임위원회에서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EU통제 방법 갱신을 승인함.

- 지역 통제에 포함된 지역들은 금년 여름 폴란드에서 발생한 돼지 질병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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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장 최근 구조를 반영하여 변경되었음.

 m현재 ASF 발생국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의 사르데냐섬도 포함됨. 

- 또한 우크라이나와 근접국가들인 루마니아, 헝가리 등과 같은 국가들도 질병확

산 국가에 포함이 되며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촉구됨.

 m EU회원국 전문가들은 질병 발생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단계 검토를 논의하

고 있음. 

- 특히 EU집행위원회는 야생 멧돼지 관리방법과 정교하게 결합하는 비례적이고 

지속가능한 제한적 조치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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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농업생산단체, 일본과의 신속한 EPA타결 촉구

 m유럽을 대표하는 농업생산단체인 유럽농업조직위원회·유럽농업공동조합위원회

(COPA·COGECA) 회장(Martin Merrild)은 2016년 9월 19일 유럽위원회 통상담당 위

원(Cecilia Malmstom)과 회담을 통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연내 타결해야 한다고 호소함.

- 일본과 유럽의 EPA는 유럽의 농업·식품생산업의 불황에 따른 위기상황을 해결

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함. 

 m또한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이 고착상태에 빠져있음을 지적함. 

 일본, 제2위의 돼지고기 수출시장

 m유럽 최대 농업인단체인 COPA·COGECA는 현재 EU의 농산품시장의 어려운 상황

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자유무역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일

본과의 EPA를 향후 6개월 이내에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최근 낙농품 및 돼지고기 시장회복세의 주요 요인은 중국시장의 수요 회복과 

유럽위원회의 노력으로 인한 수출 확대임. 

- 그러나 이러한 시장회복세는 어디까지나 징후에 지나지 않으며, 불황으로 인한 

생산자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m또한 향후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EU 농

업 및 식품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특히 일본은 EU의 제2위 돼지고기 수출시장임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신속한 

EPA 타결을 EU에 촉구하였음.

 고착상태의 TTIP교섭  

 m일본과의 EPA를 강조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TTIP나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ETA)에 대한 EU 내 반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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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7일 독일에서, 9월 20일 브뤼셀(벨기에)에서 미국과의 TTIP와 캐나

다와의 CETA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가 연속 발생함.

 m COPA·COGECA 회장은 TTIP에 따른 기회와 위협의 양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

하며, 장기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발생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EU회원국 시민들이 

TTIP를 무조건 반대하며 맹렬하게 항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EU의 부정적인 시선과 더불어 미국의 정치정세가 복잡화된 것도 TTIP교섭을 

둘러싼 제약 요소임. 

- 이에 COPA·COGECA 회장은 TTIP교섭의 고착상태를 지켜보며, 일본과의 EPA교

섭이 시급히 타결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임.

 m COPA·COGECA에 따르면 TTIP체결에 따른 EU측 농업 및 식품부문 기대이익의 약 

3/4은 ‘비관세장벽철폐’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함.

- COPA·COGECA회장은 EU의 낙농생산자가 유제품(미국의 A등급 규격)을 미국시

장에 수출할 수 없는 원인이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에 있다고 지적함.

- EU는 미국 측에 비관세장벽이 과일 및 채소부문에도 존재한다며 미국의 비관

세장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q MERCOSUR FTA, EU 쇠고기·닭고기산업에 충격

 m한편, COPA·COGECA는 EU-MERCOSUR FTA가 EU 쇠고기 및 닭고기산업에 위협적

인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m EU·MERCOSUR FTA 발효 시, MERCOSUR측에서 EU시장에 쇠고기 및 닭고기 수출

이 증가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발표된 바 있음. 

-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럽위원회 통상담당위원(Cecilia Malmstom)Cecilia Malmstom)

은 올 가을을 목표로 종합적 영향력 평가를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함.

※ 자료: JETRO(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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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세

 m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대표적

인 세계식량가격은 곡물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9월 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 FPI)는 8월 대비 약 2.9% 

상승했으며, 2015년 9월 대비 약 10% 상승한 것임.

 m FAO에 따르면 유제품 가격지수가 약 13.8%로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급격한 

버터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유제품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EU수출업자들의 이익은 증가됨.

 m설탕의 주요 생산지인 브라질 중남부지역 기상조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설

탕가격지수도 전월대비 약 6.7% 상승함.  

 m팜유, 대두유, 유채유 등의 시세 상승을 배경으로 식물성유지 가격지수는 약 2.9% 

상승함.

- 팜유에 대한 수출 및 수입국가의 낮은 재고수준과 생산량 예측으로 팜유 가격

이 높아지면서 팜유뿐만 아니라 대두유 및 유채유 가격도 함께 높아짐.

 m육류가격지수는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반면, 곡물가격은 약 1.9% 하락함.

- 9월 곡물가격지수는 2015년도 평균 수준보다 약 9% 낮은 수치이며, 대표적인 

곡물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m FAO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산정할 때 다른 상품군과는 달리 육류가격지수 산정

에 필요한 실제 주요수치 대신 관측치와 예상치를 혼합하여 산출함. 이에 FAO는 

종종 전반적인 세계식량가격지수를 초기 발표 이후 수정하는데, 특히 육류가격지

수는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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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AO 월간 세계식량가격지수 (2002-20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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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데이터 활용(2016), Agra Europe(2016)작성.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9.30.)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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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

□ 중국, 우유 소비 촉진과 농촌고용을 위해 낙농산업 육성 

▪중국 정부가 우유 소비촉진과 농촌지역 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낙농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농무부 장관이 관련 간담회에서 발표함.

유럽

* 프랑스, 비만 급증에 '정크푸드세' 도입 계획

* 영국 할랄시장, 웰빙 바람을 타고 꾸준한 증가세 

아시아

* 중국, 우유 소비 촉진과 농촌고용을 위해 낙농산업 육성

* 인도네시아, 식품안전 의식 수준 향상

* 일본,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검토 본격화

* 중국, K-Food 시장 동향

* 중국, 냉동식품시장 성장세

* 인도, 주류 관련 규정 마련

* 일본, 외식시장 성장세

아메리카

* 미국, 농무성 치즈 재고 처리 위해 재정 투입
* 미국, 탄산음료세 도입에 따른 변화

* 아르헨티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가축 피해

  세계 농업 브리핑 (2016. 10)1)

1)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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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농무부 장관 회견문에는 현

재 중국 내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분의 1 수준이며, 아시아 

평균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함.

▪또한 농촌지역의 고용 증대와 주요 농축산물인 우유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중국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회견문에서 농무장관은 현재 중국 내에는 100만 명의 낙농가와 1,000만 두

의 젖소가 있으며 수백 개의 유업체가 있어 규모면에서는 상당하지만 경쟁력이 

강하지는 않다고 진단함.

- 특히 제품의 표준화 부분이나 브랜드 면에서 아직도 뒤떨어져 있으며, 생산

비가 높아 낙농가나 가공업체 모두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함.

▪또한 최근 몇 년간 유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낙농업계에 많은 피해를 주었

으며, 국내 유명브랜드가 설 자리를 잃어 유아용 분유인 경우 수입 브랜드가 넘

쳐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그는 지난해 기준 중국내 신선유의 99.3%, 유제품인 경우 99.5%가 정부 

품질 기준을 통과하여 중국 유제품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강조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6.09.08.)

□ 인도네시아, 식품안전 의식 수준 향상

▪미국의 전문 리서치업체 AC닐슨이 진행한 ‘글로벌 식생활 트랜드 조사’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인 80%가 선호하지 않는 식품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인도네시아인들이 기피하는 식품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할랄 인

증 유무’(5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는 고칼로리 식품(37%), 설

탕(30%), 탄수화물(22%) 등이 있음.

- 조사 결과는 이슬람의 계율(할랄)에 따른 특정 식품 성분 섭취를 피하는 것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인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냄.

▪닐슨 소비자동향 조사 총괄자인 유디 수르야나따는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섭취

와 건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 식품 성분 

및 안전성을 따져 소비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금번 조사는 전 세계 63개국 소비자 3만 1,9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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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하지 않는 식품·성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세계 평균은 64%임.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이 8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72%로 평균보

다 높음.

▪동남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할랄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카르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출업체 및 현지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현지 식품 소비트렌드 및 소

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계획 및 현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09.)

□ 일본,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검토 본격화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소비자청(消費者庁)은 2016년 9월 12일 도쿄에서, 

가공식품의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기준에 대한 제8회 검토회를 개최하였음.

-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은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가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산’으로 표시, 수입 중간가공

품에 대해서는 가공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이 검토한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국가별 표시 기준은 다

음과 같음.

- ① 원재료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는 원재료가 일본산일 경우 국산으로, 수

입산일 경우 원산지 국명을 표시해야함.

- ②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

해야함.

- ③ 원산지가 3개국 이상인 경우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개

국 이상 표시하고, 기타 원산지를 ‘기타’로 표시해야함.

▪검토회에서는 가공식품 라벨의 크기 제한으로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점과 중간 가공 원재료를 수입하여 일본에서 가공한 식품을 국산으로 오

인할 수 있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로 자국식품을 보호하고, 일본산 수

출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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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이므로 우리

나라 식품도 HACCP 등 객관적인 안전성 인증 확보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의 신

뢰를 얻어야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26.)

□ 중국, K-Food 시장 동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은 소비자들의 소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런닝맨’ 등 다양한 한국 TV 프로그램도 중국 내

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삼계탕, 라면, 치맥 등 한국 음식이 주목을 받음.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동향과 마케

팅 사례’에 따르면, 한국산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1년 2억 9,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억 2,30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함.

▪가공식품을 포함한 한국산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1년 6억 2,000만 달러

에서 지난해 8억 3,000만 달러로 증가함.

- 중국의 가공식품 수입시장 중 한국산의 점유율은 2011년도 3.5%에서 2015년

에 4.5%로 증가함.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중 조미 김은 65.1%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함.

- 조미 김 수출액은 2011년 560만 달러에 그쳤지만, 2015년은 5,408만 달러로 4

년간 약 10배 증가함.

- 관세청에 따르면 대중국 조미김 수출 실적은 지난 2011년 1,940만 달러에서 

2015년 6,220만 달러로 급성장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타남.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조미 김 대중국 수출은 전년 4,180만 달러에서 6,220

만 달러로 49%가 증가했으며, 2016년 1~3월도 전년대비 22.1%의 증가세를 보

이고 있음.

- 지난 5년간 조미 김 전체 수출실적은 2011년 1억 2,000만 달러에서 2015년 2

억2,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음.

- 특히 동 기간 우리나라 수출이 5.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조미 김의 중국 

수출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에서 김은 웰빙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으며, 과거 중국에서 김은 일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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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

면서 한국산 김의 위상과 인기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음.

▪조제분유와 생우유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3.5%(9위)와 5.6%(4위)를 기록했

으며, 혼합 과일주스 또한 성장세가 두드러짐. 

- 혼합 과일주스의 지난해 수출액은 135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6.9% 증가함.

- 혼합 과일주스는 2015년 한국이 처음으로 덴마크를 제치고 수입 대상국 1위

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57.6% 성장했음.

▪우리나라의 대중국 라면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6.9%로 크게 증가함.

- 카이더소비자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라면시장 점유율은 2015년 

66%를 기록했고, 전체 판매액은 전년대비 20%나 증가함.

- 상반기 대중국 라면 수출액은 2,350만 달러 규모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으

며, 이어 미국(1,810만 달러), 일본(920만 달러), 대만(830만 달러), 호주·홍콩

(64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음. 

▪우리나라 유제품의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생우유 수출액은 2011년까지 62

만 1,000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2년 405만 달러로 6배 이상 급성장함.

-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물량이 늘어나 2015년에는 1,790만 2,000달러의 생우유

를 수출했으며, 생우유의 97%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6월 유제품 수출액은 1억 201

만 4,000달러로 전년대비 22.8% 증가했음.

-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은 6,313만 4,000달러로 40.1%나 급증함. 

▪한국산 생우유는 중국의 수입 우유 시장에서 5.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15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고추장을 구입한 사

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외 소비자의 한국 고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추장 수출은 972톤으로 전년대비 100% 급증함.

▪2015년 농촌진흥청이 25~29세 중국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된장, 고추장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고추장 하면 떠올리는 국가'로 한국(53.0%)을 꼽았다고 함.

- 특히 이들은 고추장 맛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에 평균 87.5점을 주며, 

한국 고추장은 매운맛과 단맛, 짠맛 등 다양한 맛이 나 계속 먹고 싶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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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이 있다고 말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600만 명이었던 중국의 1인 가구는 최근 

약 8,300만 명으로 약 2년간 26%(1,700만 명)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미혼, 이혼, 이촌향도, 노령화 등의 이유로 중국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1억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1인 가구 중 청년 싱글족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솔로이코노

미(solo economy)’가 크게 부상함. 

- 8,3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1인 가구 가운데 36%를 차지하는 2,950만 명이 

15~34세의 젊은 싱글족으로 나타남.

▪중국의 1인가구의 급성장에 따라 2012년 2,000억 위안에 머물렀던 중국 즉석식

품 시장은 2015년 5,300억 위안으로 확대되며 3년간 165% 증가함.

▪중국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식품검역 등 식품안전정

책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성 강조 마케팅 및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해 중국시

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음.

▪중국에서 한국산 먹거리들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중국 내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0.84%에 불과함.

- 이에 우리나라의 높은 농식품 가공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현지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9.26.)

□ 중국, 냉동식품시장 성장세

▪중국의 식품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국의 냉동 가공식품시장도 꾸준히 성장

하고 있음. 

- 중국 전체 식품시장에서 냉동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이는 선진국

의 60~70% 정도의 규모임. 

▪중국은 1995년 이래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전 세계 평균 9% 성장률과 비교해 높은 수치이며, 2020년까지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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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70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별 1인당 냉동 가공식품 섭취량을 비교하면 미국은 1인당 60kg, 유럽은 

30kg, 일본은 20kg인 반면, 중국은 6~10kg 수준임.

▪중국 통계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5년 전국 424개 체인점 이상의 규모를 가

진 냉동식품 가공기업의 주 영업소득은 831억 3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전

년대비 6.23% 증가한 수치임.

▪중국 냉동가공식품 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체계 부실 및 품질 등의 문제가 많았음.

- 그러나 현재는 중국인들의 식품안전의식이 성숙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식품

관련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소규모 기업은 정부의 규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도태됨.

▪반면 대기업이 국가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신제품을 개

발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제품출시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음.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의 특성상, 지역별로 나타나는 음식의 문화가 다름.

-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소비되는 냉동가공식품 또한 제품 편향성이 두드러짐. 

▪중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냉동 가공식품시장의 발달이 다소 느린 편임. 

- 물만두(水饺), 탕위안(汤圆)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빠른 도시화로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바쁜 일상의 생활패턴

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에 간편한 냉동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미 일상 식생

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인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 10대 냉동가공식품 기업 대부분은 물만두(水饺), 완자(丸子), 탕위안(汤圆)을 

주로 생산·유통함.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 탕위안(汤圆): 찹쌀가루 등을 새알 모양으로 빚은 것으로, 대부분 소를 넣어 

만듦. 또는 이것을 넣고 끓인 음식

- 훈툰(馄饨): 얇은 밀가루 피에 고기 소를 넣고 싸서 찌거나 끓여서 먹는 음식

(자료원: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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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옌주주간(糖烟酒周刊)에 의하면, 2015년 중국 1선 도시 수입식품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냉동식품은 13% 정도로 아직은 그 비중이 적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

세임.

▪냉동가공수산물과 축산물은 2015년도 기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37.56%, 축산물의 경우 20.68%의 성장률을 보임. 

- 이는 중국인이 꾸준히 즐겨 찾는 음식인 훠궈(火锅)의 주재료이기 때문임.

- 내륙지방은 특히 냉동 가공육에 대한 더 큰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중국인들은 재료나 음식의 품질을 중시하며 식품첨가제에 대한 우려로 자국 제

품보다 외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현재 중국 내 냉동육류 가공식품 기업은 약 2,000개 이상이지만 그 종류는 한정됨.

- 그 중 선두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산취안(三全), 쓰녠(思念), 롱펑(龙凤), 

미국의 제너럴밀스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함.

▪중국인들이 점차 음식에 대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기 시작함.

- 서양 음식문화의 확대 보급으로 집에서도 간편히 서양식을 즐기고자 하는 중

국인이 증가함.

- 특히 냉동피자는 아직 중국 식품시장에서 성장 초기단계로 2015년도에 급격

한 성장을 이룸.

▪차오샹위안(朝翔源)이 냉동피자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고 글로벌기업인 Dr 

Oetker Foods가 19%, Aqlifoods가 16%로 그 뒤를 잇고 있음. 

▪냉동 즉석식품의 경우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직장에서 간편하게 식사대용으로 소비하거나 또는 주로 식당에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1980-90년생의 소비가 두드러짐.

- 그러나 냉동 즉석식품은 부족한 광고 및 홍보와 제한된 판매범위로 인해 아

직 널리 보급되지 못함.

▪최근 들어 냉동 가공식품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냉동 춘권피, 냉

동 떡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실시한 가공식품 국가별 선호도 조

사에서 한국은 냉동식품, 음료, 스낵류 등에서 1위를 차지함. 

▪한국의 냉동만두 중국 수출액은 2013년 162만 달러에서 2014년 437만 달러로 

169.8%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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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종 판촉행사와 시식행사 등으로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음.

▪중국 내 한식의 보편화로 떡볶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이에 따라 한국 냉동 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한국의 즉석떡볶이 브랜드로는 풀무원 등이 있으며, 일부 중국 브랜드로 

Metoo 제품 등이 있음.

▪한국의 냉동가공식품은 한식을 집에서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종류가 다양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소도시와 농촌지역

까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음.

-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으로 인해 냉동가공식품 시장이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시장규모에 비해 냉동가공식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 편리성과 맛, 건강을 두루 갖추며 현대인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 전망임.

▪현재 중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식당 또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인들은 표준화된 식재료의 안전한 유통과 빠른 보급에 민감도가 높아 

프랜차이즈 식당의 발전은 향후 냉동가공식품 시장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전

망임.

▪현재 중국의 2~4선 도시들의 수입식품 성장 추세가 1선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를 확보할 유통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5월부터 ‘중국 콜드체인구축사업’ 운송서비스를 본격

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냉동·냉장식품 운송료의 80%를 부담하기로 함.

-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은 물론, 기존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내륙지역으로의 운송이 확대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중국인들에게 아직 확실히 인지된 우리 제품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한국산’ 제

품이 아닌 고유한 브랜드 인지도 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야 함.

▪넓은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지역별로 고유한 식문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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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선호하는 냉동가공식품 역시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제

품 선정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9.28.)

□ 인도, 주류 관련 규정 마련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in India)은 처음으로 모

든 종류의 주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주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맥주, 진, 럼주, 보드카는 물론 아라크주(arrack)와 여

러 종류의 와인도 포함됨.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모든 주류 제품에 알코올 함유량과 첨가물을 명시할 것

을 규정하였음.

▪식품안전기준청이 제시한 주류에 관한 규정은 각 주류의 특성, 에틸알코올 함유

량, 첨가물 종류, 제품 생산 방법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 일례로 테킬라는 참나무통에서 숙성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또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각 주류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도 명시하였음. 

- 주류 제조업체는 각 제품의 라벨에 알코올 함유량을 밝혀함.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 영양정보를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8% 이하

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만이 저알코올 음료로 취급될 수 있음.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와인 라벨에는 와인의 원산지, 포도 품종 및 원산지, 양

조 연도를 기록하도록 규정함.

▪빠른 경제 성장과 서구적 생활양식의 유입으로 인도의 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금번 제정된 규정으로 인해 인도 주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됨.

▪인도 주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주류 제조업체는 인도의 주류규정 

및 라벨링 기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28.)

□ 일본, 외식시장 성장세

▪일본 푸드서비스협회(日本フードサービス協会)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외식시

장 규모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약 2,450억 달러임.

- 일본 외식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1인당 외식 지출액 증가, 방일 외국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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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음.

▪2015년 기준 음식점, 집단급식, 숙박시설을 포함한 급식주체부문은 전년대비 

2.3% 증가하여 일본 외식시장 규모의 79.5%를 차지함.

- 이중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영업 급식시장은 4년 연속 성장하여 약 

1,617억 달러 규모임.

- 특히 음식점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312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함.

▪업종별로는 패밀리레스토랑 및 일반 식당, 소바, 우동, 스시 등 전문요리점의 시

장규모가 증가한 반면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포함하는 기타 음식점의 시장규모

는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음.

▪호텔에서의 식사·연회 등  숙박시설의 시장규모는 방일 외국인 증가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음.

▪2015년 기준  집단급식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전체 외식시장의 

13.5%를 차지하는 330억 달러 규모임.

- 일본 집단급식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급식 제공 횟수 증가와 식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있음.

▪2015년 기준 요식업주체부문 시장규모는 일본 전체 외식시장의 20.5%를 차지하

는 502억 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음.

- 특히 찻집, 선술집, 바 등의 시장 점유율이 2014년 대비 상승하였음.

▪포장 도시락가게와 반찬가게 등의 요리제품 소매업의 2015년 시장규모는 약 

694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음.

▪일본 외식시장 규모 확대는 한국식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

라 외식 식품기업의 전시회 참가, 벤더 발굴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이 요구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29.)

 2. 아메리카

□ 미국, 농무성 치즈 재고 처리 위해 재정 투입

▪미국 농무성이 치즈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을 위해 민간 제

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치즈 5,000톤을 2,000만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여 구

매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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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성 조사에 따르면 현재 치즈업계에는 브리, 체다, 카망베르, 플로볼로네등 

각종 치즈 재고가 30년 만에 최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낙농가들의 수입은 지난 

2년간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낙농업계 어려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유

제품 가격 하락과 우유 생산량 증가, 미국 내 소비 감소 등이 겹쳐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전국 낙농가 협회, 전미 농가 연맹 등 농민단

체와 농업 진흥청, 의회 등의 강력한 정부 개입 요청이 있었다고 밝힘.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에 구매하는 미국산 치즈는 빈민층 지원을 위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취약층 영양상태 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알

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6.09.01.)

□ 미국, 탄산음료세 도입에 따른 변화

▪미국 공중보건지(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오

클랜드시,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하는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세

(soda tax)와 국민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세를 도입한 버클리시의 탄산음료 구매량만이 감소

하였으며, 버클리시의 탄산음료 소비 감소로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탄산음료 

소비가 21% 감소하였음.

- 반면 탄산음료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의 탄산음

료 소비는 4% 증가하였음. 

▪멕시코와 프랑스도 가당음료 및 탄산음료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멕시코는 가당음료 1리터당 1페소(0.0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 부과 이

후 음료 소비는 약 12% 감소하였음.

- 프랑스는 가당음료 1.5리터당 0.11유로(0.1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제 

도입 이후 2년간 가당음료의 소비는 약 6.7% 감소하였음.

▪2016년 기준 탄산음료세는 미국 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시에서만 시행되고 있

으며, 2017년 1월부터 필라델피아시도 탄산음료세를 시행될 예정임.

▪미국 소비자는 가당음료보다 천연재료로 만든 음료나 생수 등을 선호하는 추세임. 

- 향후 칼로리 및 합성 착색료, 감미료 등의 사용을 줄인 음료의 매출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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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음료업계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건강음료 제품을 확대할 것으

로 예상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17.)

□ 아르헨티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가축 피해

▪아르헨티나 북부 도시 파타고니아(Patagonia)는 2007년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

리고 있음.

-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파타고니아 강수량 평균은 예년 강수량 평균의 45% 이

하 수준임.

▪아르헨티나 농공산업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파타고니아는 2007년부터 2015년 간 

국가 전체 양의 약 12%에 해당하는 180만 두수의 양(sheep)이 소실되었음.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University of Buenos Aires)의 조사에 따르면 가뭄으로 파

타고니아에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농장들이 가축에게 풀을 공급하지 못하

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2017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연구진들은 파타고니아 농장들에게 노쇠한 양은 팔고 

어린 암양은 목축하여 울(wool)과 어린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권고함.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가뭄은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29.)

 3. 유럽

□ 프랑스, 비만 급증에 '정크푸드세' 도입 계획 

▪프랑스에서는 비만증이 흡연·알코올과 함께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 비용의 3대 

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프랑스 재무부는 정크푸드의 칼로리와 영양가 기준의 누진세 도입 제안

하였음.

▪프랑스는 국민 2명당 1명이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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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만증 환자 규모는 2012년 기준 

9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5%에 달했으며 1997년 이래 연간 4.1%씩 증가함. 

- 과체중 환자는 2460만 명으로 인구의 32.3%를 차지했으며, 2030년 3,300만 명

으로 증가할 전망임. 저체중의 인구 비중은 3.5%였음.

▪2012년 기준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환불 등으로 인한 경제 부담은 비

만증 128억 유로 및 과체중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 GDP의 1%에 달했음. 

- 알코올 환자 비용(150억 유로)과 흡연환자 비용(266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었음.

▪비만증은 당뇨, 고혈압, 관절 또는 호흡 질환, 암(자궁·결장), 우울증 등 합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커, 사회 비용이 여타 질환보다 22% 많은 것으로 분석됨.

▪유럽 총사망자의 13%가 비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비만으로 인한 수명 단축(4년에서 최고 8년)은 인구 감소 요인이긴 하지만, 

정년퇴직 비용 절감(70억 유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만증 환자의 학력별 분포도를 보면, 고등교육자일수록 비중이 낮고 무학력자

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무부 조사 결과 고등교육자가 8.8%로 가장 적었으며, 바칼로레아(대학입학

자격증) 소유자가 12.7%, 기술자자격증 소유자가 16.4%, 초등교육자가 23%, 

무자격자가 25.1%였음.

▪비만 및 과체중의 가장 큰 원인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 위주

의 식생활 습관인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 재무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에 비만의 주 요인으로 지적된 정크푸

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를 제안할 계획임을 밝힘.

- 지난 2012년부터 당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수에 부과하고 있는 기여세보

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칼로리나 영양가

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임. 

- 이를 적용할 시 정크푸드의 소비자 가격이 1%에서 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멕시코 정부가 칼로리 기준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

으로 나타남.

▪정크푸드의 주 소비층이 저소득층, 저교육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능동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에 대한 수당 등)을 증가하는 방안

도 제시할 예정임.



세계농업 제194호 | 159

▪정크푸드세는 가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전

망됨.

- 이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사회보장기관 위한 기여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내년부터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식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됨.

- 칼로리가 적은 식품 개발 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 소비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프랑스의 수입업체들도 건강식품 수입을 선호할 것이며, 프랑스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저칼로리, 고영양가 식품 개발에 나서는 등 연쇄 반

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연합 회원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내외 공급업체들

의 발 빠르게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국내 식품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식

품시장 공략 전략을 재점검하여 피해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정크푸드 수출업체의 경우, 가능한 칼로리가 적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프랑스에 일고 있는 웰빙 및 바이오식품 또는 건강식 소비 트렌드가 더 탄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만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추천되는 걷기, 체력 단

련, 수영 등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운동용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9.21.)

□ 영국 할랄시장, 웰빙 바람을 타고 꾸준한 증가세 

▪영국 내 무슬림 인구 증가와 웰빙식품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영국 내 할랄식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영국 할랄식품 관련 행사인 ‘Halal Food Festival’ 주최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

르면, 영국 할랄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7억 파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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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 증가와 영국 태생 무슬림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 10년간 영국

에 거주하는 무슬림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함.

- 2016년 영국 통계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 약 310만 명

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re)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독일과 프

랑스에 이어 유럽 내 세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30년이면 약 

5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무슬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도 할랄식품 수요 증가

에 한 요인으로 작용함.

▪할랄식품 제조과정에서는 육류제품의 경우 종교적 규율에 따른 도축과정을 검

사하는 것도 있지만, 비육류제품의 경우 정부 식품제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제조라인의 청결도 등을 꼼꼼히 평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신

뢰할 수 있음.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Sainsbury), 모리슨(Morrisons), 아스다(Asda) 등 영국 대

형 유통체인에는 대부분 할랄식품이 입점해 있거나, 할랄 육류제품 코너가 별도

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할랄식품은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됨.

▪영국 내 약 1,5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Subway)에서

도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2007년부터 영국 및 아일랜드 내 일부 매장에서 샌드

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베이컨을 할랄식 칠면조 햄과 베이컨으로 대체함.

- 2014년 기준 서브웨이는 영국에 할랄식 육류 사용 매장을 185개까지 증가함.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영국 내 

KFC 매장 100개, 포르투갈 음식 체인점 난도스(Nando’s) 매장 70개에서 할랄 인

증을 획득한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할랄식품에만 특화된 별도의 정책은 아직 없으나, 할랄 및 코셔식(Kosher: 유대

교식 제조·생산방법) 도축과 관련한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지침은 있

음(Halal and kosher slaughter).

- 영국 식품청에서 승인 받은 도축장에서 자격증(Certificate of Competence, CoC) 

보유한 무슬림 또는 유대인 도축업자가 이슬람 또는 유대교 규율에 따라 도

축을 진행함.

- 종교적 규율에 따른 도축의 목적은 '종교적 이유에 의해 해당 제품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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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어야 함. 

- 할랄/코셔식 도축이 허용되는 가축은 소, 양, 염소, 가금류에 한함.

▪인증 평가 신청은 주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제품 검사 및 가

입비용으로 일정 비용 지불이 필요함.

- 인증과정은 2~6주 정도 소요되나, 기관 및 제품별로 상이함. 

- 육류제품의 경우,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평가과정 통과가 

가능함. 

▪도축자는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며, 영국 식품청에서 발급한 도축 자격증 보유

가 필수 사항임.

- 돼지고기 취급장에서는 작업 불가하며, 살아있고 건강한 가축을 도축해야 함

(도축 전 가축 기절시키는 것은 금지).

- 또한 도축자가 타스미야(Tasmiyah) 기도를 암송해 가축에 축복을 내린 후 도

축하며, 가축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빠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함(기계 

사용 불가, 도축자가 직접 도축해야 함).

▪할랄식품 중 육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영국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

는 육류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음.

▪영국 국세청에(HMRC) 따르면, 2015년 영국이 수입한 육제품(HS Code: 02)은 약 

38억 3,400만 파운드(약 48억 7,664만 달러)로 영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0.93%에 불과함.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육제품(생

고기)는 없음.

- 육류 가공식품이 수출되어 한인마트 혹은 대형 유통체인 아시아 식품 코너에 

입점해 있기는 하나 소규모임.

▪또한 육류제품 이외의 영국에 진출 가능한 스낵/음료, 라면, 김 등의 가공식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러한 제품들은 기본 재료로 육류가 들어가지 않아 재료 논란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안전함.

- 라면의 경우 분말스프에 육류가 첨가되기는 하나(일반적으로 소고기 분말 첨

가), 이미 영국에도 국내 할랄 인증마크가 부착된 라면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

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다른 기업에서도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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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일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라면, 김치, 참

치캔, 즉석밥, 스낵류, 심지어 커피 프리머 등을 할랄 제품으로 별도 생산하며 

수출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9.23.)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김승애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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